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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 �A�b�s�t�r�a�c�t �I
�T�h�e �S�t�u�d�y �O�n �T�h�e �r�D�o�n�g�M�u�Y�o�o�G�o �}김 �k�S�u�n�g�G�a�J

�P�a�r�k �S�e�o�n�g�-�s�i�k

않�p�I�.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r�t 띠 �I�O�n 허 �M염잉 �n�e�,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이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 때 �n�e�, �D�o�n 잃 �u�k �U�n�i�v�.

�1�. �P�u�r�p�o�s�e
까�1�1�5 �p�a 야 �r �w�a�s �w�r�i�t�t�e�n �i�n �o�r�d�e�r �t�o �u�n�d�e�r�s�t�a�n�d �t�h�e �c�o�n�c�e�p�t �o�f �rα�n�g�M�u�Y�o�o�G�o �Y�a�k�S�l�l�n�g�G�a�J �(東武退鎬 藥性歌�) �w 비 �c�h

���a�s �d�e�s�c�e�n�d�i�n�g �a�s �t�h�e �m�a�t�e�r�i�a�l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p�h�a�r�m�a�c�o�l�o�g�y�. �S�o �w�e �a�r�e �p�I때피 �n�g �t�o �m�a�k�e �u�s�e �o�f �t�h�e �f�u�n�d�a�m�e�n�t�a�l �m�a�t�e�r�i�a�l �o�f

�t�h�e �s�t�u�d�y �o�n �t�h�e �S�a�s�a�n�g �M�e�d�i�c�a�t�i�o�n�s �a�n�d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�s�.

�2�. �M�e�t�h�o�d�s
까�l�t�o�u�g�h �c�o�m�p�a�r�i�n�g �e�a�c�h �c�l�a�u�s�e �o�f �r다�m�g싸�Y�o�o�G�o �}냥�S�u�n�g�G�a �J �o�n �a�l�l �t�h�e �s�a�s�a�n�g �-�r�e�c�o�r�d�s�, �w�e �u�n�d�e�r�s�t�o�o�d �t따�t �c�o�n�c�e�p�t�.

�3�. �R�e�s�u�l�t
�1�) �rα�n�g�M ι�Y�o�o�G�o �Y�a�k�S�l�l�n�g�G�a�J �o�f �a �l�i�t�e�r�a�r�y �w�o�r�k �o�f �D�o�n�g�M�u�(�W�j�i�\�) �w�h�i�c�h �c�o�n�t�a�i�n �s�p�e�c�i 때 �e�l�u�c�i�d�a�t�i�v�e�-�m�e�t�h�o�d �o�f

�h�e�r�b�-�n�a�t 따 �e �h�a�s �1�8 �t�y�p�e �o�f �Y�a�k�S�u�n�g�G�a �w�h�i�c�h �e�x�p�l�a�i�n �e�a�c�h �2�7 �h�e�r�b�s �f�o�r �t�h�e �T�:앓띠�n�i�n�, �S�o�y�a�n�g�i�n 뻐�d �S�o�e�u�m�i�n�. 끼�1�e

�p�e�n 여 �o�f �a�u�t�h ∞ �h�i�p 잉 �s�u�p�p�o�s�e�d �t�o �t�h�e �t�a�n�e �j따 �t �b�e�f�o�r�e �r �D�o�n�g�y�i�S�. ω�e�B�o�w�o�n �G�a�b�. 뼈�1�1 �J �(핏짧옳世保元 甲午本�X �1�8�9�4�,
�D�o�n�g�M�u �5�8 �y�e�a�t�S �o�l�d�) �o�r �m�i�d�d�l�e �o�f �f�i�f�t�i�e�s�(�5�3�-�5�7 �y�e�a�t�S �o�l�d�)

�2�) �Y뼈�m항�a �o�f �rα�n�g�M�u�Y�o�o�G�o�J �w�h�i�m 잉 �p�u�b�l�i�s�h�e�d �b�y �t�h�e �B�o�G�u�n�S�u�n�g�( 保健省 �) �o�f �N�o�r�t�h �K�o�r�e�a �i�s �s�u�p�p�o�s�e�d �t�o �b�e

�c�I ∞ �e �t�o �o�r�i�g�i�n�a�l �t�y�p�e�. �T�h�e �m�a�i�n �m�e�a�n�i�n�g �o�f �t�h�a�t �i�s �t�h�e �h�e�r�b�-�n�a�t�u�r�e �w�h�i�c�h �w�o�r�k�s �o�n �t�h�e �w�e�a�k�s�t �p�o�i�n�t �o�f �e�a�c�h

�S�a�s�a�n�g�i�n�. �A�n�d �t�h�e�n �t�h�e �h�e�r�b�s �w�e�r�e �c�l�a�s�s�f�i�e�d �b�y �t�h�e 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 �a�n�d �s�y�m�p�t�o�m�s 뼈앞�s�s�i�n�g �B�o�m�y�u�n�g�j�i�j�u�( 保命之王 �)�, �t�h�e

�h�e�r�b
’

�s �e�f�f�i�c�a�c�y �i�s 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e�d �a�t 【�h�e �e�a�c�h �c�o�n�s�t�i�r�u�t�i�o�n�.

�3�) 까�1�e �m�e�a α �n�g �o�f �rα�m�g써 �Y�o�o�G�o �Y�a�k�S ι �l�I�g�G�a �J �i�s �e�x�p�o�s�u�r�e �o�f �t�h�e �o�p�i�n�i�o�n �o�f �D�o�n�g�M�u
’

�s �e�a�r�l�y �s�t�a�g�e �t�h�a�t �p�r 뼈생
�h�e�r�b�-�n�a�t�u�r�e �w�h�i�m 잉 �a�p�p�l�i�e�d �t�o �t�h�e �p�r�i�n�c�i�p�l�e �o�f �J�a�n�g�( 廳�) �o�f �S 싫�a�n�g�i�n�, �r�e�a�s�o�n �a�n�d 따따�e �t�o �e�n�a�c�t �n�e�w�l�y �c�r�e�a�t�e�d

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s �b�y �t�h�e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이앞싫�e�s �a�n�d �s�y�m�p�t�o�m�s�,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c�o�m�p�o�s�i�t�i�o�n�a�l �p�r�i�n�c�i�p�l�e �o�f �n�e�w�l�y �c�r�e�a�t�e�d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

�4�) 까�1�e �s�e�l�e�c�t�i�o�n �o�f �h�e�r�b�s �o�r �c�o�g�u�t�i�o�n �o�f �h�e�r�b�-�n�a�t�u�r�e �o�f �D�o�n�g�M�u ’

�s �p�h�a�r�m�a�c�o�l�o�g�i�c�a�l �o�p�i�n�i�o�n �o�f 바 �e�a�r�l�y �s�t�a�g�e �w�a�s

�c�h�a�n�g�e�d �b�y �a�c�c�u�m�u�l�a�t�i�n�g �c�l�i�n�i�c�a�l �e�x�p�e�r�i�e�n�c�e�. �S�o 꾀 �t�h�e �n�e�w�l�y �c�r�e�a�t�e�d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 ∞ �o�f �rα�m�g�y�i�S�, ι �r�e�B�O�! ω�n �J �c�o�u�l�d �n�o�t �b�e

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e�d �b�y �o�n�l�y �t�h�e �h�e�r�b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h�e�r�b�-�n�a�t�u�r�e �o�n �r�D�o�n�g�M�u�Y�o�o�G�o
�1�'�1
뼈�5�1�1 η�r�g�G�a �J �.

까�1�e�r�e�f�o�r�e �t�h�e �p 띠�p�o�s�e �o�f �D�o�n�g�M�u ’

�s �Y�a�k�S�u�n�g�G�a �i�s �n�o�t �e�x�p�l�a�i�n�i�n�g 【�h�e �s�y�m�p 【�o�m�s �i�n �c�h�a�r�g�e �o�f �e�a�c�h �h�e�r�b �o�r �c�I잃�s�i�f�y�i�n�g

�t�h�e �h�e�r�b �b�y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, �b�u�t �o�f�f�e�r�i�n�g �t�h�e �p�r�i�n�c�i�p�l�e �o�f �c�o�m�p�o�s�i�t�i�o�n �o�f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�, �f�r�o�m �t�h�e �n�e�c�e�s�s�a�r�y �h�e�r�b

�w�h�i�m �p�o�s�s�e�s�s �a�n�d �e�x�p�a�n�d �B�o�m�y�l�l�n�g�j 까 �t�o �n�a�t�u�r�e �o�f �h�e�r�b �w 비 �c�h �i�s �a�p�p�l�i�e�d �t�o �t�h�e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 �f�o�r �t�r�e�a�t�i�n�g �a�l�l �t�h�e

�d�i�s�e�a�s�e�s �a�n�d �s�y�p�m�t�o�m�s �b�y �t�h�e �h�e�a�v�y �o�r �l�i�g�h�t �a�n�d �s�l�o�w �o�r �s야�e야 �.

�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채질과
�.�. 본 연구는 동국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

교신저자 �; 박성식 주소 �)경기도 성냥시 분당구 수내동 �8�7�-�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채질과 전화�)�0�3�1�-�7�1 α �3�7�2�3

�E�-�m 때 �)�p�a�t�k�s�s�@�d�o�r 멍맑�k�.�O�O�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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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한경석 외 �1 �:
�r 훌톨 �R홈 �.�i�I 뼈」의 �方 �.�� 율 패한 四훌흩뼈얼에 대한 황���-

�I�. 總 틀을

벌心身物的 四象훌움을중심으로 하는 四象醫쩔은

四象人의 �1�:�. 理 病理�. 및 �� 斷 治續에 이르기까지 많

存짧學과 다른 特徵올 가지고 있다 �. 東파 李濟馬

�(�1�8�3�7�-�1�9�0�0�) 는 「束醫꿇世保元���l�) 에서 體質病證에 따

른 藥행를 주장하여 四象 �A에 적합한 藥方올 새로

制호하였고 �, 藥物도 체질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고

있으나 그 理由와 根앓에 대한 藥理�!的 설명은 거의

없다�. 이후
�r
東醫四象新編 ���2�) 을 비롯한 四象醫쩔 관

련 文廠들 �3�) 에서도 各 體質에 適用되는 藥-物올�l끓分
하고 있올 뿐 �, 각 藥物의 效能이나 分類 및 方뻗�j構

成의 �l京理에 대한 說 �i껴은 없다 �. 따라서 사상의학계

에서는 四象藥物의 效能과 分類에 대한 特徵을 찾

기 위한 �%究들�4�)
이 진행되어 왔으나 未治한 점이

많다 �. 그러나 이 짧究들은 없存의 本 �.�.�"�!�f�! 的 觀點’�)
으로

는 四象藥행.를 설명하기는 냉難하고 새로운 視覺이

필요하다는 것올 보여 준다 �.

그 동안 사상의학계에는 �r
냈파遺鎬 藥�t�'�t 歌 �J�6�) 라

�1�) 李혐 �,딴 �. �*�, 훌홉世保元 �- 影印本 �. 서울�대성문화사 �. �1�9�9�8�.
�2�) π持찌�;�. �* 톨홉四훌었�f編 �. 서울 문우사 �. �1�9�2�9
�3�) 朴奭 �,흘 編譯 �. 東햄때훌大典‘ 서울 짧道웰밟 �i�T�t�I�:�. �[�9�7�7�.�,

朴 �l�i�!�i�f�i�i
‘

까�i 협四象몇않 �. 서울.소나무�. �[�9�9�7�.�, 추泰浩 編
홈 �.�* 댈四흉

�"
沙쨌옆典 �. 겐�i 版 �. 서울 �: 행립출판사 �. �[�9�9�0�.�,

洪淳벼 � 李ζ뿜 띤�4 象훌훌 �f�,�}�!�N�(�� 용 �. 힘版 �. 서올 �:앵림출판�.

�1�9�9�5�. 동 대부분의 사상의학관계 문헌을 말한다 �.
�4�) 宋 -뼈 �I�'�Y 훌훌훌웰의 훗理的 考察 �. 서울 경희대학교 대

학원 �.�1�%�7

�*�1�1 칙홉 �- 束톨
�g뚫앤�:�i�*�7�t 新定方에 使�m된 聚材의 �*�1�?

�1�"�1 能에 �I�U�J 한 統 �m�f�] �m究 �.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�.
�[�9�7�5

鄭떼然 �, �I되쳐서쩍�t �S�R�-�' 뻐 �. 四쫓짧家에서 分힐한 �z�� �m�:

質聚物에 관한 文없�t 考쩔 �(�I�) 사상채질의학회지
�1�9�9 ’ �;�7�(�1�)�:�1�6�9�-�2�6�1�.

鄭짜然 �, 댐뼈熙 �, 宋-炳 �. 四훌햄家에서 分類한 각 �f�t�:�I
質훗物에 관한 文數 考察 �(�I�I�) 사상채질의학회지
�1�9�9�5�;�7�(�2�)�: �1�3�5�-�1�8�0�.

꺼�r�;�1�I�i�¥�f�. 찌 東 �F홉좁世 �� 元 處方에 댐用된 聚材에 대한 考
察 �- 전북 익산 �. 원광대학교 대학왼 �. �1�9�9�9
金웰뾰 앤 �f�8�!�G 質 �j�J�l�j 쫓材 分했에 관한 �m究 �. 전북 익

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얻�f사학위논문 �. �2�0�0�0

�5�) 陰陽 �E�.�h 옮的 原 �J�1�I�!�. 的 툴 속에서 껑얻物의썼能을 앓 �l껴

하는 것으로 �, 쫓物의 氣味 �, 짧際 �, 집 降 �i�'�1�I�t�, 形 �� 둥의
함짧을�- �I양陽 �E�. 行의 �E￥論을 중심으로 성명하고 있는 本

웰的 �J�i�j�l 행을 말한다
�6�) “ �A훌 補 �B훌和 �8뽕 �,�A�A 地 �1�i�. 補뽑和톨￥ �, 짖�H�9�� 補 �M�i 和 �D�I�\�i�"

하여 四象藥理에 관한 資料가 있었으나 �, 藥物의 性

能에 대한 설명법이 特異하여 그 동味를 이해하기

어려운 점이 있으며 �,�7�) 설명된 藥物이 『東醫훌世保

元』과도서로 다른 점이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

는 많은 問題點이 있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짧 �8�)는

四象方햄�j의 構成에 대한 �%究에서 �r 東武遺鎬 藥-性�-
歌」 內장올 덩 �l用하고 있으나�, 아직까지 �r 東武遺廳 藥

�t�'�t ���J 의 홉者-나 內容에 대한 基本的인 檢討는 이루

어진 바가 없다 �. 그리고 �r
東파遺鎬 藥性歌」를전하

고 있는 �7種의 文敵 �9�) 에서는 모두 이 藥性歌에 대한

설명이 없이 단순히 �r 東武펴鎬」라고 하여 전하고

있으며 �, 그 써容조차 文짧에 따라 뼈異한 부분이 많

다�. 따라서 �r東파週鎬 藥性歌」대한가장 基本的인

檢討가 없이는 이를 바탕으로 한 四象짧學의 藥物

이나 方뻐�l에 대한 �%究는 原初的 �r�u�� 題點올 지닐 수

밖에 없다�.
그러므로 �r

東 �j�\ 遺鎬 藥性歌」가과연 ’�k武의 著作

인지에 대한 문제 �, 합作의 時뼈에 대한 문제 �, 서로

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內容에 대한 륭웹 문제를 검

토하여 �r 東武遺鎬 藥性歌」에 대한 효味를 정확히

評價하는 것이 四象藥物과 四象方빼에 대한 �l�f�f 究의
훌健 資料로 重훌하다고 생각하였다 �.
이에 著者는

�r
東파週뼈 藥性歌」로알려진 四豪藥

와 같이 전해지는것을말하며�, �;뾰찌的으로 사상의학계

에서는 �r 東武遺橋 햇용�1�1 훌�I�;�:�J 라 알려져 있다�. 名稱에 대한
짧明은 本論중에서 이루어 진다

�7�) 휩者는 �r 東 ���i 피짧 찢§性�$�:�J 와 같은 없 �O�J�J �i�t 으로 영용物의

效能을 짧明한 本후쩔 휩흉홈온아직 접한 바 없다�.
�8�) 조황성은 훨心身物의 철학이론으로 �1�!�4�f�8�! 方 ���J 빼成에

대한 分析올 시도하연서
�r 束 �f�i�t�i�i�'�! 짧 햇용�i�f�!�: 歌 �j 에 나타난

약묻올 기본으로 셜명하면서 사상방제 구성에 새로운 해
석을 시노하였다 �. 趙용삶 �. 四싫 �}�j�f�,�\�j �*�P�i 成의 分析 �!�i�f�f 究 �.

사상의학회지 �. �1�9�9�5�;�7�(�2�)�:�2�1�-�4�4�.
�9�) 량병무 � 차광석 번역 �, 짱햄馬 著�.�* 武펴鎬 �(뱅譯짧햄學

太系 �1�5�)�. 서울 海東홈행社 �1�9�9�9�: �2�1�-�9�8�, �1�4�6�-�1�5�3�.

朴奭 �l흘 짧謂 �* 짧四앓太典 서울�:홉道웰園社 �-
�1�9�7�7�:�2�0�6�-�2�0�7�, �2�8�3�-�2�8�4�, �3�3�0�.

朴파商 東뽑 �I�l�.�Y�: 앓要않 �. 서올.소나무�. �1�9�9�7�:�5 ’

延 �g훌朝톨￥族딩治州 �b�: 族훌훌쩔 �m究所編 朝톨§�I�'�}�! 의영희

학술부 발행 �. �1�9�8�9�: �5�9�-�6�7�.

추道 �J�J�t �g햄編 �, 李햄 �i휩 �l힐킹￥ �. 家활必댐 四훌훌 �f�t 때佛

�� 때光 �J�i�i�t�. �1�9�6�4�:�2�5�-�2�7�.

李泰 �f�;�!�; 編홈 �. 씨톨훌四갖�R�&�:�B 훌훌훌典 重版 �. 서울 �. 행립출판
사 �. �1�9�9�0�: �1�5�-�2�2

용�t 센�j�!�J�f�J �. 추 �6�1�: 씀‘ 四흉뼈향 ���1�J�j�( 論 再版 �. 서울 �;행립출판

�1�9�9�5�:�2�3�4�-�2�3�5�, �3�0�3�-�3�0�4�, �3�4�9�-�3�5�0

�- �9 �-



�- 사상혜질의학회지 쩨 �1�3권 쩨�2호 �2�0�0�1 �-

性 說明法에 관한 資料讀흉와 檢討를 통하여 몇 가

지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�.

�I�I�. 本 뚫

�1�. �r훌武遺짧 쫓性眼」란
현재 束武遺橋라는 이름으로 四象 �A에 적용되는

藥物의 藥性 �(藥性歌 �)올 전하고 있는 文敵은 모두 �7

種으로 『東醫四象쓸擔醫典���( 이하 �r 짧典 ���)�, 北韓 保健

省에서 발행한 �r
東武펴橋 ���( 이하 『北韓退橋���)�, �I�i�'家底

必 �b짧 四훌훌훨 ���( 이하 『要賢���)�, �I�i�'四象醫學原論 ���( 이하

『原論���)�, �I�i�'東짧四象大典 ���( 이하 『大典�J�)�, �I�i�'朝醫學 ���,

『束짧四象要끊 �.�i�I�( 이하 『쫓짧�.�i�I�) 이다 �.
『北헐펴鎬 ���1�0�) 에는

�r
핑武先師四象藥性뽑驗古歌」

아래에 덧붙여
�r
先師聚性홉歌」라 하여 牌藥에서 �2�6

種 �, ’뽑藥에서 �2�7�� 핸 �, 師藥에서 �2�4種에 대한 藥性올 설

명하고 이 내용올 四象�A 藥材類에서 體質別로 모

아 다시 기록하고 있다 『뽑典�a 올 비롯한 다른 文짧

에도 같은 내용이 핏파週鎬라고 전해지고 있으나

그 名稱이 전하는 책마다 서로 다르며 다음과 같은

�4가지로 나타난다 �.
첫째는

�r
東파遺鎬 藥性歌」란 명칭으로 『짧典���,

『朝짧쩔 �I�i�'�.�i�i�, 홍�E 융���� 둥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�. 둘
째는 �r 東武遺縮 四象�A 藥性」이라는 명칭으로 『홍�g
훨 �.�i�i�, �I�i�'�I 京論 �I�i�'���, 大典』에서 이형게 표현되고 있다 �. 셋

째는
�r
先師藥性說歌」라는 명칭으로 『北짧펴鎬』어�l

표현되고 있으며�, 넷째는 �r 四흉 �A 藥材類」라는 名輪

으로 『北훌훌펴橋』에서같은 내용올 다르게 표현하고

있다 �. 따라서 어느 名稱을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한

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
�r
東武합橋 藥性歌」가기

록된 문헌의 出版 年代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
�[�>�, 짧

典』이 처음이고 �,�1�1�) 다음이 �1�9�6�4 년 『홈覺�.�i�i�, �1�9�6�5 년

�1�0�) ���*���i�r�t 짧 ���. 앞의 책 �2�1�-�9�7�. �1�4�6�-�1�5�3 쪽에 따르연 東武
와 관련된 �g훌양훌�t 는 �r 東武先 �f�f�f�i 四훌쫓性함앓 ���- 훌�j�:�J 와
�r
先師훌性說훌�X�J 가 었으나 �r 束武先師四象햇양향앓古

�:�&�X�J 는 �a�n�: 의 聚性훌 �t 툴 경�1�1엄하고 있어 본 짧文에서는

제외하였다 추후 �r�*�J�I�!�.�:�$�t 師四짧雙性향앓古톨�X�J 에 관
한 �/�i�i�f 究는 별도로 發 �'�i�i�. 할 않定이다 �.

�I�I�) 찜林펀院에서 �r東짧四象양쨌뽑典 �a 온 �1�9�7�8 년 李泰흙가

처음 출판한 것으로 되어 었으나 �, 그 이전에 같은 내용

이 다릎 책영으로 출판된 바 있었다 �r 實際的 東짧四
�f�d�< �@�;�I�.�j 홉의 �� 앓 全』이라는 왜이 四훌톨훌學홈�&�/�i�i�f 究會

『北韓遺縮���,�1�2�) �1�9�7�3 년 『原論�,�!�,�1�3�) �1�9�7�7 년 �r
大典 �J�,

�1�9�8�5 년 『朝醫學�,�g�, �1�9�9�1 년 『要앓』의순서로 나타난다 �.
또한 『北韓週鎬』가알려지기 전까지 사상의학계에

서는 �i훌힘的으로 �r 훌훌典』의 표현을 따라 �r 東武펴鎬

藥性歌」라 稱하였다 �.
따라서 『東醫四象該廠짧典』에서

�r
東武週鎬 藥性

歌 �j 란 名稱을 처음 사용 �1�4�) 하였으므로 이를 따라
�r

東武평鎬 四象�A 藥性 �r�J�, 先師藥性짧歌 �r�J�, 四象 �A
緊材類」를 모두 �r 東武遺鎬 藥性歌」라名稱하는 것

도 타당하다 하겠다

�2�. �r훌꿇遺빼 쫓性取」의 빼成과 文훌別 特微

�r 東 �J�i�t�i�f�! 橋 藥性歌 �j 는 藥性올 독특한 표현법으로

설명하고 있는데 �, 體質에 따라 少陰�A 藥性歌 �, 少陽

�A 藥性歌 �, 太陰�A 藥性歌로 區分하고 있다 �r셋武

週鎬 뺏性歌 �j 를 전하고 있는 모든 문헌에서 이와 같

이 되어 었다 �.

그러나
�r
東武펴鎬 藥性歌」는體質 別 區別 이외

에 독특한 構成形態의 특징이 있다
�r
東武遺鎬 藥性

歌」는 藥性歌의 내용에 해당하는 藥物의 數에 따라

�3종류로 구분된다 �. 첫째는 한가지 藥物이 하나의 緊

性歌로 설명된 경우로 �1�1 種 �I ’ �)�, 둘째는 하나의 聚性

歌에 �2가지 藥物올 묶어 같은 效能으로 설명하는 경

�W�� 홈 �.�M�; 펌院 �k�i���f�f�l�I�� 잃훌으로 �1�9�6�1 년 出版되었다 이

책의 첫장은 책영과 다르게 束짧四훌양혔홈典序로 되

어 있는데 �, 이 序文의 내용온
�f 핏행四 �f�d�<�@�; 썼뽑典 �J 의

�F�f 文과 일치한다�. 또 여기에는
�F
束뽑 �r�.�9 훌훌�?鷹뽑典』의

�� 틸과 똑같은 �� 듬�이 존재하는데 이 왔등용 없辰年

�(�1�9�4�0 년 �)
에 참彼

�(李泰浩
�)
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었다 �. 따

라서 ���* 톨훌四훌 �i�$�t�j 톨홉典」은 �1�9�7�8 년 처옴 출판되기 전

에 이미 같은 내용이
�r 實際的 束뽑四훌양혔의 秘훌�k

全』이라는 이륨으로 �1�9�6�1 년 전에 이미 출판되었으므로

여기서
�r 束짧四象용혔뽑典』이라 하였다�.

�1�2�) �1�9�9�9 년 �3월 서율의 해동의학사에서 발행한 『東�J�i�1�:�J�f�l 힘 �A

에 따르연 ‘이 책은 �1�9�6�6 년 �7 웰 북한 보건성에서 둥사판
으로 간앵하였다”고하였으므로 �. �1�9�6�6 년으로 하였다 �.

�1�3�) �� 四앓짧떻 �l쩔論 �A온 �1�9�7�3 년 수운사에서 쳐옴 출판되었고 �,
이후 행립출판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

�1�4�) �� 東햄四象쓸혔햄典 �a 에서 四흉톨홈웰的 훗性觀을 셜명

하연서 少陰 �A의 햇性톨 �t 少陽 �A의 �a홈性 �� 太陰 �A의
햇性톨 �t 라 하여 약율을 셜명하고 이틀 束 ���J�1�1�f�j 훌라 하였

다 �.
�l ’ �) ‘�A훌 빼牌和牌 �,���J�t�!�! 훌 補뽑和 �I齊 �. 쫓門흥 補 �H�i�I�i���n�i�l�i�f�t

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

�- �1�0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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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�`'�!�I�:
�2�5 �I �1�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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Ì"Æ©`'�I�i�i�:

少陰A에서 Eν에 少陰A에서 -흉� 太陰A에서 g용

ÖŸ�t�l��ÇX �i�t�:ÿåÿá ³�Õ\ €Z�t�t��¬� 없다 •K�i�f�t¬ü E핀에 대힌 �.朱妙에 대한

엇훌性�가없다 쨌性톨t가없다

少陰A에서 少陰A에서 神 少陰A에서 전花 少陰A얘서 뼈rth과少陰A에서 빼빼과 f↓、陰A에서神曲,少、陰A에서¾|�r�t�h
神曲이 없다.曲, 香附子가 대신 Hκ를 기巴豆가없다 ���t�j¬� 없고 g었企이�j�,�'�j�I�g�AÅÐÁ� 竹� 과 전花가 없다

없다 록하고 있다 있다 jJ용A에서형企
少陽A에서 竹 少陽A에서 쫓뿌,竹과 朱妙가 없다.

햇物의 쏟異 &가없다 홈,竹뼈가없고 朱%
가있다.

太陰A에서 향金,朱

妙가 없고,훌빼,竹

홈, ↑T�가 있다,

�(�l�)���t�!�fÖÌ�t·| �@VÛ�f�t�A 훌性 �C�DQH�f�i�J�j���t�!�f�.�i�QÖÌ�t �@Çt�{Œa�A ���t�'�fÇt·| �@VÛŒa�A 顆性이라 �性훌t라 하였 @뺏엄:�라 하

하였다 이라 하였다. 라 하였고,四象 하였다 하였다 다. 였다

@냥한에서 �@Éç�5�1�:�.Ó� 漢文 A�材類라고도 ���*���1�'�9ÉçY'‚�Ó� @四싫u앙꿇과 �r�t�f�b�l �@gq¿Q�P�I�J �f�5�<����ÖÌ ���*�� �Å��f�8�<�:�t�6ÿå
전해지는 것 을 混用하여 하였다 내용이 유사하나 뺏 하나 誤낸가 많고,�典에 춘하여 rf典의내용에

에서는 가징 설명하고 있다 @찢物의 해혔나 物의 所屬을 임의 혔物의 所屬올 ￥￥�작성하였다. 준하고 있다
내용이 충실 @다륜 의서를 �I�t 햇性에 대한 로 바꾸지 않았다. 임의로 바꾸었다 3논란의 여지가
하다 창고한 흔적이 셜영이 가장 잘 @햇性�에 대한 기 있는 쫓物은 기
@다、른의서 별로 없으며,별 나타나 었다. 본걱인 검토없이 단 록하지 않고 있

�t�'�iÉç
를창고한혼 도의 자료를 가 少險A에서 Ì��I�E 순허 짧質에 척합한 다
적이 없다. 지고 작성한 듯 대신 �f�,�T�(�EÕ� 제 뺏物을 구분하였다.

@朝홉셰l과하다 시한 것은 여기 @홈휴는 g_�i�i�U�iÅÆ
東톰四앓홍E 뿐이다. �性�의 意味를 따
앓이 이얘 준 @東武의 홈作物 악하지 못했g을 알

하고있다 로 인정하기에 충 수있다.

분한 내용이며1

전하는의서증가

장 빙形에 가깡다

�- 박성식 「훌武�S혐 훌양없」에 대한 �6�1�1�� �-

표 �1�. 東武 �i�A 혐 훌↑양�� 의 �4훌成과 文빼���j�,�;�I�J 特썼

우가 �6種 �1�6�)�, 셋째는 �4가지 藥物올 묶어 같은 效能으

로 설명하는 경우가 �1種 �1�7�) 으로 모두 �1�8 種의 藥性歌

가있다 �.

기존의 모든 藥件歌는 매 藥마다 하나의 藥性을

설명하고 있을 뿐 �, �2 가지 이상의 藥物을 같은 效能

올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�.�1�8�)
�1�6�) ‘혐줍 妙 �L �'�t�C��定뺏 �, 훌�H용 �f 힘 �t�G 子 安精定志、�. 짧 �m
仁 龍眼肉 갖빼 ���,�i 강‘”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�.

�1�7�)
�,
神曲 丁香 木香 香附子 開牌之뭔氣而消食進食�, 쫓
풍 生地黃 地껴�皮竹혀�j�l�J�f�J 뽑之업氣而消食進食 �i�1�f�!�� 잉 �,
�,철�'�.�1�J 白果 黃 �!�I�#�:�f �O�O�B�r�i�i 之띔氣而消食 �i�l�l�d ￥

�n
과 같은 경우

를말한다

�1�8�) 일반적으로 약물의 효능은 “짧香후溫能止뭘 �I�!�-�f�:�: 發뼈風寒

�� 홈 �U�� 主 �, μ�l�e�f�t 엎養업進 �i�t 止痛安 �l�t�i�1�i 없經破뺨”와 같이
μ‘仁과휩香을 완전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�. 그러나
여기서는 “妙仁�F암香 잦혔定뺑”과 같이 한가지 聚性에 �2

�1�1



�- 사상째질의학회지 째 �1�3 검 쩌 �2호때 �1 �-

이러한 설명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 �.

한 體쩔 마다 �1�8種으로 구성되는 藥性歌는 少陰

�A�. 少陽 �A�. 太陰�A에서 �g훌質에 따라 嚴의 名稱만 바

꾸어 같은 설명법으로 셜영하고 있다 �. 이를 모두 슴

하면 總 �5�4 種�(少陰 �A �1�8種 �, 少陽 �A �1�8種 �, 太陰 �A �1�8

種�) 이 된다 �{표 �1�)�.

그런데 이 藥性歌를 전하고 있는 책마다 藥性歌

의 數와 體質 別 藥物 歡를 比較한 바 서로 差異가

있었으나 �,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『北웰펴縮』의藥性

歌가 少陰 �A�. 少陽 �A�. 太陰 �A에 있어 가장 일관된 논

리로 설명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�{표 �1�)�.

�3�. 東武�i톨輪 쫓性厭의 內훌
�1�) 少陰�A 훌性톨�t의 內훌 分析

少陰 �A 藥性歌는 �2�7 種의 藥物올 效能에 따라 �1�8

種의 說 �l써法으로 區分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�, 짧휩에

따라 藥物에 差異가 있다 �I�i�' 北韓펴純』에는 �2�7 種의

뺏物이 셜명되고 �I�i�'�. 협典 ���. �I�i�'朝醫學 �J�. �I�i�'大典』에는 �2�6

種의 藥物이 설명되며 �I�i�'�. 原論 �I�i�'���. 要賢 �I�i�'���. 훌談』에는

�2�5 種의 藥物이 설명되고 있다�(표 �1�)�.

少陰人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과 意味를 비교 分

析하면 다음과 같다〈표�2�)�.

�A옳의 補 �8훌和牌는 牌를 補하고 調和시키는 藥性

올 설명한 것이며 �, 白끼�t 의 健牌直牌는 牌를 튼튼하

게 하고 곧게 하는 藥性올 설명하고 있다 �.

찢람후의 固牌立牌는 牌를 固廠하고 바로 세우는

樂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I�i�' 北歸펴鎬』와 �r 힘�9짧學」어�l 서
는 찢 �i�t 草로 �I�i�'�. 醫典�J 과 『要賢�L�"���. 훌훌었』어�l서는 찢�#

���:�. �1�i�'�J�.횡論』과 『大典』에서는 �i�t 草로 표현되어 있다�.
東武의 著휩 중 �r東짧짧世保元四象草本卷 ���1�9�>�( 이하

파本卷이라 한다�)에서는 �i�t 草를 生用하는 경우도 있

으나 �2�. 이 『東쩔뚫世保元』 甲午本 �2�1�)
과 후표本

�2�2�) 에서는

가지이상의쫓物을�- 껄명하고 있다는 것이다�.
�1�9�) 金九翊 �(챙山 �) 筆 �. �(李햄쾌 原著 �)�. 束뽑많世保 �j�(�; 四흉草

�*�� 힐 �, 끽�m本 �. �1�9�5�1�.
�2�0�) “爾썼挑陽 治太陽 �A���� ��훌썼挑 찌�E�f�r�� 各三錢 白정

뺏 生 �1�:�1�'�1 흩 各 -훌훌 �"�� 束짧흥 �t 성�:保元四훌웰 �* 卷 � 卷之
三 太陽 �A 햇方 �t�. 앞의 책

�2�1�) �� 핏짧꽁世保元ι은 東武 이제마에 의해 작성된 책으로�.
�*�J�i�t 나이 ’�8세때인 �E�f�i�q�: 年 �(�1�9�5�8 년 �)에 처음 左成되었다
가 후일 맞子年 �(�1�9�0�0 년 �)에 돌아 가실 때 까지 수정 보완
하였다 �2�0�0�0 년 사상채질의학회에서 李 �g짙양 �(東武公의
從함孫 �)�a�:�; 가 所藏하던

�l’束짧꿇世保元ι甲午本을 잉�;없

모두 �i�t 草 꼈用이라 하였다 �. 따라서 찢 �# 草가 타당

하다

當짧의
‘ �)�t�[ 牌 �[띠有內守之力’은 牌를 굳세게 하며

안올 지키는 힘이 있고 �. �)�1�1 쯤의 ‘ �)�t�[ 牌而有外楊之勢’

은 牌를 굳세게 하며 밖으로 떨쳐내는 기세가 있음

을 설명한 것으로 當’짧는內守를 川쯤은 外楊의 效

能을 강조하여 서로 대비되게 설명하고 있다�.

官桂는 ‘밤牌而有充足內外之力’이라하여 牌를

굳세게 하며 內外를 충족시키는 힘이 있음을 설명

하고 있다 �I�i�' 朝뭘훌學 �a 어�l서는 ‘ �)�t�[ 牌而充足內外�Z 力’이
라 하여 ‘有’가 없이 藥性올 설명하고 있으나 마땅

히 ‘有’가 있어야 의미 전달이 완전하다 �.
陳皮는 ‘짧餘牌氣參 �f�f�i 딩調’라 하여 뒤섞인 牌의

기운올 고르게 하는 藥性올 설명하였다 �I�i�'朝醫웹 �,
�r原論

�.�I�f���. 흉걷�� 에는 錯�k�*�H뺑氣�Z參 �f�f�i 되調라 하여 ‘之’

가 있으나�I�i�'�. 北韓평鎬』어�l 는 ‘짧힘牌氣參 �f�f�i 섣調’라
하여 ‘之’가없다 �I�i�' 뽑典』에는 ‘錯縣牌氣의 參 �H�i 섣
調’라 하였고 �I�i�'�. 太典』에는 ‘錯�� 牌氣의之參 �f�f�i 섣調’

라 하였다 �. 여기에는 ‘之’의有無와 ‘參�f�f�i ’를 어떻게

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�. ‘參 �H�i ’를 이리저리 뒤섞

어 본다는 뭇
�2�3�) 으로 보연 ‘錯참’과‘參�f�f�i ’는 모두 섞

는다는 뭇올 가지고 있다 �. 이때는 ‘ �Z ’를 사용하여

‘錯쯤牌氣 �Z參 �i�l�i 딩調’로 표현해야 하나 ‘錯참’과

‘參�f�f�i ’의 의미가 중복된다 �. 그러나 ‘參퍼’를服합의

不均衛올 謂整시킨다는 뭇으로 보는 경우
�2�4�) 로 보면

한 �$�� 흉本융 발굴하여 �/�i�f�f 究 �f�i 料로 상게 하였다�. 이하
�r 束짧홉世保元 �a 甲午本은 이 筆쩌本올 지칭한다�. 웰
敏甲 앞 �(쭈홈 �,필 �1�* 著

�)�. 成山 沙村 東톨흩찮世�i똥元 �E�f�J

午혐本 �. 筆 �� 本‘ �1�9�4�0�.

�2�2�) �� 핏홉꿇 �t알保元」은 甲午 �1�f�-�(�l�9�5�8 년 �)에 完成된 後 �, 뱃子
年�(�1�9�0�0 년 �}까지 수정 보완된 내용융 東武公 死後인 후�-

표年 �(�1�9�0�1 년 �)
에 門徒들에 의해 甲깐�: 本과 벚子本융 합

하여 처음으로 出版되었다 따라서
�F
짜홈찮世保 �}�[�;�t 써

容 �J�t 較는 甲午本과 뚫子本올 �J�t ￥�g 합이 마땅하나 현
재 맺 �,�-�;�.�t�.�: 을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처옴 出版된 ￥ �'�H�:

本을 훌꿇으로 하였다 �O�t 國
�*
뿜神文化 �/�i�f�f 究院에 所藏되

어 있던
�r 핑뽑찮世保元』 쭈표本올 �1�9�9�8 년 사상채질의

학회에서 影印하여 發行하였다 �. 李濟 �.�\훨 �. �*���h 장世 �C�f�;

元 �, 影印本 �. 서울 �:대성문화사 �. �1�9�9�8�.
�2�3�) 金敬隊 課홈 �l해易 �. 서울明文쏠 �1�9�7�9�:�4�0�1�-�4�0�2�_�. 李基東 댐

解�. 쩌易짧짧 下 서울성융관대학교출판부�. �1�9�9�7�:�3�4�7�- 상�8

�2�4�) �I�i�'핏뽑四경�R�$ 擔‘행典 �A 앞의 책 �l ’쪽 �I�i�' 束햄四 �f�A�l�����t�.
앞의 책 �5�5 쪽에서는 ‘參�f�I�i 를 ”或

�_�.�" 或 �{�I�i 하여 相互앓원
되는 것을 알합이니 여기에는 �8뽕氣의 �1�: 修으로 인한 眼

齊의 不험흉을 調整시킨다는 뭇”이라고하였다

�- �1�2



변호 少陰A ���t¶%�=�r�J�: kÔ�f�5�lR��!�I�i ;쭈염

A훌 뼈맹져J!맹 同-하게 표현됨.

�2 �t���1°|�t 健聊따牌 同-하게 표현핑.�r¿�Ê��,�A�.¯C¿°�r�J�.ÖÌÖÌ���AÅÐ²” �K�i�tÆð¸Ì �'���tÖ�Ó´ÊL�A�. 때뽑 'j(행녕I!t保元」에 근거해보연 少陰A약에서 섬11.는찢用이

�3 찢 tU,H엠牌立關 맹」에는 찢갑후료 r原홉,A.大典」에는"It웰로표현되어 라 했으므로 Ì"�"�I�t��¬� 타당하다
있다‘

�4 �����n�uº½€�g	Qg�;�'�f�zR› 同一하게 표현됨

’ ]Ý�.�� �.�:�i�Uº…€�g	Y�¿��z�J�} 띠-하게 표현핑,

�6 �'�f�I�t�! :lU맹m有充足內外 r뼈홉쟁J에는 ‘有’가없다 ‘有‘가있는 것이 타당하다Z力
�r���t���J�t�!¾|�AÅ´�l²” ‘之�없고1뼈행멍7J.順홉,A.꽃않」어l는

�,
ft찌易 �. �S�Iÿå�/�I�I�l�JÅÐ 나오는 없황파 參ili는이리저리 뒤섞인

�7
�1�!�I�!�J�!�i �t�:���B�'�4�!�j�A�(NK�)Ç5�!�I�i ‘之’있고,홈典」어l는 ‘의‘로되어 있고. '太典」에는 ‘의z' 다는 뜻올 가지는 말이다  ��t����rL�� 參ili딩뼈‘는 ‘이리저

�!�O�JÖ� 로 되어 있다 맺뤘」에는 �陳皮는牌쩌툴 딩뼈하고’로되 랴 뒤섞인 牌쩌를 고르게 한다‘는뜻으로 이해해야 한다

어 었다

�8 白적뺏 收없牌π �| ��i�J�-ÕX¬Œ 표현펑

�'���tÆÔ�i�l�lÖ�0
Å´�l²” �安싫똥뺏’으로 되어 있다 �'���t���i�r�!�W�AÇX ‘安었JE뺏’이 타당하다 少陽A파 太陰A어l�,��¿��,�A�.g�Æ©Å‘ ��A�. 'D동굶,A.大典rA.쫓않」어l는‘)��定塊’ 기준하연 安。定0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웠는 �H�i�P�t�'

으로 되어 있고,벚&에는 ‘용와뼈올 安￡케하고’로되 �BÅu���m Ifn햄뼈에서 8용혔롤 말하고, 뺏은 �H�i�P�:×I�W�I¾•�I�I�HÅu¿Q��0�

�9
m홉 �l�i�P�!�:�. ÆàÖ8�)�!�i�}�i�:¼C 어 았다 에서 牌뺏올 말한다.
�(Õ‰�j �r�j�l�[¿QÅJÅÔ�t�l�*QC � 흩뼈홉」의 폐j?비lilt간뚫신志을기준하연

�'�3�i�:���)�£�l�& �³Ä 가능하나 r北웰훌짧」어l뼈뺏맺志의 기준이

있어 이것이 r束홉형世保元� 월뼈옮」보다 먼저 작성된 중

거가된다

�r���t���i�i�'�!¾|0
Åì�l¹Ì �肉젤�로 표현합 V영理가 타당하다 �rÃh¿QÅJ�t���:���J�l�; �. Éç�l�I�i�l�AÅÐ 따르연 牌에

�t�o �훨 肉豆홉 젊肉!II 다른 의서에는 ‘썩理’로표현합 는 %이다,東뽑찮I단保尤 �. �l�i�l�i�!�l�;�j�f�A¼ô²ä 언저 작성된 근거

가된다

�I�I �1�:�/SJ���HÅÄÊL»X �I�I�'�!rLÆ©�X 떠一하게 표현펑

�f�i�l�H�i�¥ 핑白  ��nÖÌ�(�!�J�l�.�)NK
�rÕ„Qx�A�. �'�����A�. r太典rA.要끓J어l는  ��I�!�I�l�z�]�.�<�W �¸\ 표현하 ‘解牌z�짖W'가타당

�1�2
�-ÅS�!�j�B

¬à�rS�Æð�i�l�l���A�. r뼈행쩔rA.要훨」어l는  ��H�WNK�:�.�!�t�W�'¸\ 표현 At쫓은r東m�흥世保元」甲午本에는 모두 떻fi훌으로,후표

하였다 r北앵ill빼」에는쫓앓훗으로 되어 있다 本에는 f!양쫓파fi쫓이함께 나타난다

r�t앨週휩」어l는�t�J�l�i�t�:�. �m�E¸\ 표현되고, �r��Qx�r�A�.g�¿Ü¹ù�A�. ���t�:�.�U‚±¬� 타당하다

�1�3
�t�!�6�!�:�. �l�I�t�E�<ÖH�I�E�) ���!ÖÌNK r庫옳rA.大典,A.훌뤘」에는 挑仁, 용花로 되어 있고r쫓 �r�:���:�*Sw�J 흉三 少陰뺏方 末尾에서 �A�tg( �m�E 治修Ifn°l라

µ0�i�\ 앓」에는 挑t만 언급하고 었다.특히 r햇뤘」에는 少陰A 하였다

의 ���t�: �'�.�'�f�i�E²” �f�l�¥�z�f�!�\ÅSÇx¬� 의싱한다는 표가 있다

�1�4 �;�I°|�C 三없 ®h�U��NK�t�a�� V때톨@쟁」에한  ��i�U�O�ONK�f�i�i���'¸\ 되어 었다  ��i�U�W�INKÅS���.¬� 타당하다

�"�"fò
木홈 丁용 휩H子

t'曲은 �r ���t���i�iÖH0
Å´�l¹Ì 냐온다. 少陽A파 太陰A에서 t엠$I:進1':t으로표현된 약물은 모두 �4

�1�5
�1�J�I�J�5�I�\�!�ZÁIÖ�€�¿��i�t�iÖI�i�t

�rÕ‰Qx�r�A�.Õ„Õ‰Å‘�'�A�.�r�m�tÃà�A�. �Y'×I�r�A�.ÖHÅI0
Å´�l²” *'曲이 없으며, 종으로 되어 있어 �r ���t�u�J�tÅÆ0
ÇX 홈뻐. �J 함, 木香, 홈附子가

�rÖŸ�'�!�f�AÅÐ²” 씬附子도 없다 타당하다

빼쩌子 �맹元�之훌 �t�i

�1�6 ‘“ ���B�'�4�! QC���"�f�f�i�j 不 �m�:�:�� � 패-하게 표현됨
���.�1�; �.�1�;�i�I�/�f�UÆ©³üÀ•�i �&�/�f
�I�t�-¿�NKVÛ�I�?�JÖH

�r�i�tÆðÓ´Éç0
ÅÐ²” ���1�1Sä��ÅÐÁ� �f�!�i�"�l�i�V�-¹`牌햇고} ￥￥뺏으로

분류하기도 했으나. 사상인 약쩌류에서는 少陰A에서 설명

�1�7 �f�iÓÐ�J�j�! �f�j�g���!º½�ZNEÉÜ l에-하게 표현됨 하고있다

�rÕ‰Qx�r�A�.‰•���A�. �'Y'Qx�A�. �r�m�t¯Ç�r�A�.g�Õ‰¿Ì�r�A�.ÖÌÔ•�aÅÐÁ� 모

두 少陰A에서 같이 표현하고 었다

�1�8 �t�:�\�:�\�i 뼈6용Z뼈� �'�W�:�;�I�;�AÓ� r人典」에는 이 내용이 없다 �'�m�t�;�l�;�A¬ü f大典」의 오류이다

�- 박싱식 �f
쨌�� 훌 훌性웠」 에 대한 �e�I�� �-

표 �2�. 少陰 �A 훌性 �:�D�: 분석

�1�3 �-



�- 사상혜짙의학회지 제 �1�3 권 쩌 �2효 때 �1 �-

뒤섞인 牌氣를 조정하여 고르게 한다는 의미는 ‘之’

없이 ‘錯옮牌氣參 �f�f�i 성調’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

하다 �. 따라서 �r 北韓遺鎬』에서는 “陳皮錯綠 �g훌氣 參

�f�f�i 섣調 뒤섞인 牌氣를 가지런하게 짝맞추고 고르게

조절한다”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 �. 少陽�A
의 救 �f�} 皮 �, 太陰 �A의 �;�p�; 홉浦에서도 少陰 �A의 陳皮와

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�.
터청藥의 ‘收敬牌元’은牌의 元氣를 거두어 들이

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�I�i�' 草本卷』에서는 白정藥올

太陽 �A에서 웅용하였으며 �, 白전藥은 �I�f�f 緊이나 妙用

하면 �8훌藥이다라고 藥性올 분별하였다 �.�2 ’
�)
이를 고려

하면 藥性歌는 『草本卷』보다나중에 작성된 것으로

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�.
짧香과 妙�t 의 ‘安氣定뼈’은 氣를 면안하게 하고

뼈을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藥性올 설명한 것이

다 �I�i�' 짧典 �I�i�'���, 朝뽑옐 �I�i�'���. 原論 �I�i�'���, 要賢���, �I�i�'要앉』에는

‘定氣쩔塊’이라 하였고 �I�i�'�, 北韓遺縮 �a 어�l 는 ‘安氣定陳’

이라 하고 �, 짧香올 安氣�2�6�)�, 妙�t 올 定陳 �2�7�) 으로 설명

하였다 �. 여기서 ‘安氣’인지‘定氣’인지�, ‘定塊’인지

‘定陳’인지가 문제가 된다 �. 이것을 少陽 �A 黑훌格과

해紀子를 ‘安精�:�i�E 忘’ �, 太陰 �A�� 양짧仁과 龍眼肉올 ‘安

神定意’라 한 것과 비교하면 ‘安�O定�O’이 옳다 �. 또

한 ‘陳’과‘쨌’의표현은 『北韓遺鎬」에서
“

�I�D�I�i 神 � 牌

氣 �.�I�f�f 血 � 뽑精”과 “뼈풍�:�: �. 牌뼈 � 府塊 � 뽑志”의 표

현 �2�8�) 으로 볼 때 少陰�A에는 ‘陳’이옳다 �. 하지만 이

것은 『東톨훌훌헐世保元� 屬服論 �.�.�2�9�) 에서 �&�\險血精의 後

四海는 햄氣血精의 所솜이고 神靈�塊뼈이所藏되는

곳이며 �, 律짧油滅의 前四海는 훈 �t훌操志가 所藏되는

�2�5�) �� 束짧많世保元四象草本卷 �j
앞의 책 ‘卷之三 太陽 �A

쫓方
‘ �g
홉썼挑陽 治太陽 �A�1�!�U�R 훌훌썼挑 홉�b 훌깅 各三짧

터정영얻 生 �i�t 후 各 �-�i�f�"�. ‘升 �I�i�H�H 둥뽑훌 白정훌 �e�l�:�.�! 눈

�!�I�f 聚 而성�?用則 �A於牌쫓”
�2�6�) �r 東 �J�1�1�:�j�f�l 챔』 앞의 책 �. �2�7 쪽
�2�7�) �r東武펴힘 �a 앞의 책 �3�2쪽
�2�8�) ‘師意決則能哭 �D�I �B용뼈빠則能없唱 �!�I�f�� 앵定則 �f�i�g 룹짧

햄志 �m則 �f�l�g�o�g 笑 �"
‘ �f�i�: 故 善훌 �8뼈者 �J�!�I�Z 즙 �� 而훌훌保神

也 홉養 �6훌 �j 홉 �� 홉 �l�I�T 而善保혔也 善활 �!�I�f 者 �J�!�l�Z�i�t�l�J�?�!�; 而
홉保血也 풀경흩�F￥홈 �J�J�X�j�1�j 敢而善保精 �m‘ �r

束武 �j�f�t 簡 ���.

앞의 책 �. �1�6�0 쪽 �. �1�6�3 쪽
�2�9�) ‘水웠溫월 圖海者 神 �Z所舍也 �, 水앓熱氣 題

�I�f�U 킹톨 氣之所舍 �m 水웠源 �j�\ 血海者 血之所舍
也 �.�.�.�, 水앓寒氣 精홉者

�*
홉 �Z所舍也 �"

�, ‘圖홉藏

神 �g
쫓홈훌藏 �� 血 �f�f�l�i 훌塊

�*
않 �#훌훌陳 �. ���I�I 훌훌 �Q�; ��훌 �1�f�U��

�K�i�t�i 빼海 �j훌뚫 �#�&�1�1 훌훌志 �"�I�i�' 東훌훌世保元 � 홉뼈꿇 �a

곳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논리에 따르면 ‘安氣

定慮’로 표현되어야 하나 ‘安氣定뼈’이라 한 것은
�r東醫뚫世保元 � 屬服論』과 다른 내용이다 �. 藥性歌
가 『東醫홉世保元� 屬服論』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

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�.
乾찮의 ‘溫肉理’는�J�I�l�l 肉올 따뭇하게 하는 藥性올

설명한 것이다 �I�i�' 北韓週橋』에는 ‘쩌꿇’로다른 의서

에는 ‘쩌理’로표현하였다 �. 그러나 『北헬펴鎬』의다

른 곳에 “牌分�l훨則肉理寒 �"���O�) 이라 한 표현이 있는 것

올 볼 때 ‘肉理’가옳다 �. 하지만 『束醫짧世保元� 廳

服論�����l�) 에서는 ‘節’이�6뽕黨에 속하고 ‘肉’이�I�f�f 黨에
속하는 것으로 볼 때 �r東隱壽世保元 � 훌훌服論』과 다

른 내용을 보인다 �. 藥性歌가 『東훌훌壽世保元� 짧�0�0
論』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

거이다 �.
製半휠와 섰�j 南星의 ‘消�8뿔俠’은 牌의 淡올 없애는

藥性올 설명하는 것이다 �.
쌓散쫓과 훨白의 ‘解牌之表�!�f�f�l ’는 牌嚴의 表뻐를

풀어내는 藥性올 셜명한 것으로 『北韓追鎬」에서만

敵莫을 �;�W蘇葉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문헌에서는 蘇

쫓아라 하였다
�F
짧典』과 �1�i�'�1�:켈論 �I�i�'���, 쩔試』에서는 ‘解

�J�I�l�l 之表 �%’라 하였으나 『北韓追鎬ι와 『朝뽑學 �I�i�'�.�!�I�> 要

賢』에서는 ‘牌의表�%를 解한다’고하였다 �. 少陽 �A

의 훌活 防없 .올 ‘解뽑之表�%’로 �, 太陰 �A의 �K파黃 ����
�I�T를 ‘解府之表�%’라 한 것올 보연 少陰 �A에서는
‘解牌之表�%’라 한 표현이 옳다 �. 또한 『北韓退縮』어�l
는 이와 별도로 少陰 �A의 發表에 輕證이연 짧香 川

혐 蘇葉 �,떻白올 쓰고 �, 重證이연 桂技揚올 사용하라

고도 하였다 �}�2�)

挑仁과 紅花의 ‘醒牌之따氣’는牌의 �t�t�! 氣를 깨워

일으키는 藥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. 특히 ‘紅花’는『北

훨週橋』에만 나타나고 다른 문헌에는 모두 ‘참花’로

표현되어 있다 �. 紅花나 否花 모두 『東짧훌世保元』에

서는 한번도 사용된 바 없는 藥이다 �I�i�' 혹�i本卷 �J 에서

�3�0�) ‘師分虛 �!�I�I�] 皮毛흙 牌分虛則써理寒 �!�I�f 分虛 �J�I�I�]���!�j�U 횟

뽑分虛則쯤團홈 �"
�r 東 �J�1�1�:�j�f�t�����. 앞의 책 �. �1�6�0 쪽�.

�3�1�) ‘水웠엎혔 핍脫與줌耳頭腦皮毛 皆 �I�J�$�z�:�f�:�m�. 水앓

熱、혔“...엽與兩￥�L 엄背찜節 皆牌之黨 �m�. 水꼈 �}흉혔 �.�.�.�.

小屬與짧 �4�B훌휴肉 皆 �!�l�f�z�:�f�:�m�.�* 훨寒氣 大屬與
前陰口 앓 �J�l�)�\�;�1 풍 皆뽑 �z�� 也 �"

�r 東 �F훌훌世保元 �. �J�j훌뼈정용ι

�3�2�) ‘少陰 發表 흉則 �r�e 香川쯤앓葉훌白 젠룰�!�l�I�J�f�t 技題 �"�I�i�' 東

���i�I���A 앞의 책 �. �1�6�9 쪽

�1�4 �-



�- 박성식 �:
�r 훌효�j�J 뻐 훌양없」에 대한 �J�J�f�1�,�: �-

는 검
�;
花를 사용한 경우는 없으나 �, 紅花는 少陰�A 修

血올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하였다 �3�3�) 따라서 否花보

다는 紅花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『北歸협橋』가가

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�. 한편 『東體

四象新編』에는 紅花가 少陽 �A 藥으로 분류되어 있

으나 �3�4�)�, �r 北輪펴鎬」에는 紅花가 牌藥으로 분류되어

少陰 �A에 웅용되고 있다 �,�3�5�)

逢끼 �L과 二�i援의 ‘峰牌之澈氣’는牌의 더러운 기운

올 깨끗이 씻어내는 藥性올 설명하였다 �.
神 �i�l�l�J�. 木香 �, 丁香 �, 香附子의 ‘開牌之몹氣�f�f�i�j�m 食進

食’은 牌의 몹氣 �(少陰人의 몹氣�)를 열어주어 없�;食올
�m化시키고 입맛올 나게 하는 藥�#올 설명하는 것

이다�. 떼�l빼은 『北韓펴鎬』에만나오며 다른 文敵에는

神 �(�U�J 올 빼고 설명하고 있다
�r
몇贊』에서는 香附子도

없이 木香과 丁香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�. 少陽 �A에서
짧장 生地黃 地샘�皮竹웠�i를 ‘開뽑之몹氣而消食進食’

이라 하고 �, 太陰 �A에서 運肉 �,플」파仁 白果 �;꿇폈을
‘

�I�m�U�i�I�J 之몹氣 �i띠消食進食’이라 하면서 각 �4種의 藥物

올 언급한 것올 보면 神曲을 포함하여 �4種으로 설명

하고 있는 『北韓週鎬』가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하

겠다 다른 문헌에서 빼曲을 제외한 것은 少陰�A聚
으로 구분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

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�. 그러나 �F北햄펴橋』어�l 는
藥性歌에서와 같이 輪曲올 少陰人 藥이라 하고 �3ω

「따本卷』에서도 少陰人 藥 �h 에서 錢 1�異功散에 網

를 끼연 빼曲올 �.�h�I�! 하는 경우�3�7�) 를 제시하고 있어 神

�i�l�l�J 올 少陰�A 藥으로 웅용했음올 알 수 있다�. 이로
미루어 藥性歌가 �r 후本卷』의 시각과 일부 유사한

점을 보인다 �. 그러나
�[’ �;냈짧壽센-保元���3�8�) 에는 �i뼈 �(�U�J 올

�3�3�) ‘蘇木 �H花 治 �f�5�'�j 血 �"���*�� 홉 �j�!�f�:�{ 싸元四 �t�l�i�l�;�\�:
�'�*
卷 � 卷之

�= 少陰뺏方』
�3�4�) ���* 뺑四훌新編 �. �. 앞의 책‘少陽 �A�� 쨌 �l 쪽
�3�5�) ‘紅花후溫 �t�f�!�j�f�5�'�j 熱 多 �!�t�I�J�i�l�l�l�� 임少養血 �O紅花 �6￥牌之頁

氣 �"
�r 찌 �J�i�\�:�j 효짧』 앞의 책 �. �4�8 쪽

�3�6�) �� 東武遺짧 �J 앞의 책 �4�8 쪽에서는 神曲을 牌藥으로 ‘神

曲 �,�*�I�t 휩 �6셔법 �f염 �f�t�� 옮下淡氣 햄롯§꺼、見”이라설명하

고�,�8�6 쪽에서는 ‘뼈�l曲味꺼 §염핍�f셈 �f�t �f�i양結 ���� ��명
�l�' 下

氣 �(少陰 �)�" 이라 하여 牌慶파 뺑혔에 같이 나타나지만
少陰 �A 聚이라는 표를 표시하고 있다

�3�7�) ‘錢 �I�X�; 꿨功散 �i업 �B뽕뭔 �R홈혀 없�;食향少 ���f�. 합 �h�u 山 �i 훈 神 �I�!�I�J

妙�t�: �"�r 東짧꿇世保元四짧웰 �� 卷 � 卷 �z�-�-�:�-�: 少陰혔方』
�3�8�) �� 束짧홉世保 �7�t ι에는 빼曲이 新 �)�i�:�:�J�j 에서 활용된 바는

없으나 총 �3회 나온다 즉 少陰 �A 宋元明經훌융方증 �=

少陽�A 藥으로 인정하고 있다�. 한편 �T香은 암수를

구분하여 수꽃의 꽃봉오리로 牌의 띔氣를 열어주며�,
암꽃의 꽃봉오리는 題좀香으로 欲食을 뻐、化시키고

식욕이 당기게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�,�3�9�)

�t밍附子의 ‘짧牌元帥之藥 能훌댈迷牌元虛弱而 �+能 �l양
外冷 冷氣海牌 �J�,�;�H 며俊�{훗於몹之四圍者’는 ‘밟아 �f 가 牌

�(少陰 �A�) 의 으뜸가는 聚이 되는데 �, 牌의 元氣가 虛弱

하여 바깥의 冷氣를 없애지 못하여 冷氣가 牌를 업

신여겨 두루 돌아다니면서 법의 주위에 필犯하는

冷氣를 없애는 藥件올 설명한 것이다 즉 빼附 �f 는
少陽 �A의 �'�{�i 쩔 �, 太陰�A의 熊願과 같이 少陰 �A 病에

있어서는 將軍과 같은 역할올 하는 藥이다 �.

�*
양河車의 ‘能除牌之久病’은 牌의 오래된 병을 제

거하는 藥件올 설명한 것이다 �. ���M 따는 少險 �A과
少陽 �A의 藥으로 혼용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�.�4�0�)

그러나 藥性歌를 기록하고 있는 文廠에서는 모두

같이 표현하고 있다�.
�t�:�\ 豆의 ‘通牌之빼格’은牌의 �l빼格올 통하게 하는

뺏件올 설명한 것이다 �� 原論』에서는 �� 핀에 대한

藥性歌가 빠져 있다 �i�i�' 北韓遺鎬』에는 딘차를 少陰人

빼格에 사용하는 내용이 藥性歌 이외에도 �i�t 送 大

훨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�4�1�)

�*
훌 �I�I�'�J�� 휠갯�L에서 �, 少、陽 �A �j�[�;�� 써經�1�� 方증 �J�J�E���1�L 에서 �, 太

陰 �A �r�. 한 �; ζ �n�J�J 經짧方중 �f�t�Y�i�t�.�I�J�;�'�u�J�t 에서 떼
�'�I
빼이 포합되

어 있다 �. 그러나 츠뚫뼈置九은 단순히 少陰 �A�E�. 豆 �6

方증 하나로 소개되어 있어 의미를 두기 어렵고�, 牛하�-

消心 �A에서는 神 �I�!�I�J 을�- 去하라고 하였으며 �, �J�J�E 兒 �J�L 에서
는 神 �I�!�I�J 을 �1�;�; 하라는 표현이 없다�. 따라서 �r�w�: 뽑 �;흘 �t받 �� ’‘

π』에서는 해 �I�!�I�J 올 少陽人 약으로 보았다고 하겠다
‘ �R잉兒九 해꿇 �i훨 죠錢 ���;�g 子肉 四錢 �1�1�: 分 �A홍� �1�J�i

�i뽀 神짧 경
�*
牙 山훌肉 各三훌훌 �I�i 分 白핏깎 디끼�L 갖

�H 훌 �%二짧 �j훌훌훨 二錢 죠分 右흉샤 ���P�i 米빼和 �J�L
�1�k ‘�/ 大 �*�f�i�X �f �-�-�-�=�. 三 �t�. 九 �1�1�t�}�j 出於뼈 �f다행훌멀 �l�-�p �j암

小兒함행 �O今考更 �k�: 此方 ’힘’去�A옳 白끼�t�i�l�l 좁써

�t�t 후而 �f�* 김子 -味 �*�f�j�g 經險 的 �� 뺏 �t�! 故 不 �i�f�{ 輕옮”
『束훌훌꿇�t션�:���j�[�; �. 少陽 �A�m�. 論 �J

�3�9�) “旅행 �r 香 丁휴때牌 �z�\�!�f 氣 �f�f�T�j 밟 ���1�5 칩�;�i�f ‘�j�f�t 進食 �"�� 束

�i�i�I�: 週휴솜 ���. 앞의 책 �3�1 쪽
�4�0�) 緊河卓는 �r 후本흉ι。 �l 나 �r 束햄홉世保元」에서 한번도

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『束武협鎬�j 에서는 牌뺏 �(�4�9 쪽 �)

과 뽑聚 �(�8�2 쪽�)에서 줍복되게 나타난다
�4�1�) ‘太陰 �A�I�#�.�! 格 따빼 �, 少陽 �A 關格 �i�t 훌 �, 少陰 �A 빼格
巴豆�"�� �*�i�i�l�:�i�n 힘 �J�. 앞의 책 �. �2�1�9 쪽

�- �1�5



�- 사상혜짙의확회지 재 �1�3권 쩌 �2호때 �1 �-

�2�) 少빼�A 쫓性厭의 內훌 分析

少陽 �A 藥性歌도 �2�7 種의 藥物을 效能에 따라 �1�8

種의 說明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�, 醫판에

따라 聚物에 차이가 있다 �. 竹 �&를 少陽 �A의 ‘閒뽑之

법氣而消食進食’하는 藥性으로 셜명하는 『北韓週

鎬 �I�i�'�J�, 짧典 �J�, �l�i�'�l京論 �I�i�'�J�, 要앉￡에는 �2�7�� 훌의 藥物이 있

으나 �I�i�'�, 朝짧學 �I�i�'�J�, 흉�����J 어�l 는 竹옳가 빠진 �2�6種의 약

물이 설명되고 있다 �I�i�' 大典』에는 竹짧만이 아니라

훌樓 �, 竹睡이 없는 반면 朱�%、롤 少陽人에 포함하고

있어 �2�5 種의 영훌物올설명하고 있다�{표 �1�)�.

少陽 �A 藥性歌에 나타난 聚物과 意味를 比較 分

析하면 다음과 같다〈표�3�)�.

熟地黃의 ‘補뽑和뽑’은뽑을 補하고 調和시키는

藥性올 설명한 것이며 �. �I�I�I 菜莫의 ‘健賢直뽑’은뽑올

튼튼하게 하고 곧게 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며 �, 앉

팎의 ‘固’뽑立뽑’은뽑을 固 �6뭘하고 바로 세우는 藥 �t�'�I�:
을 설명하고 있다�.
쩌�]母의

‘ �}
납협而有 �{셔守之力’은 짧올 굳세게 하며

안으로 지키는 힘이 있고�, 澤힘의 ‘

�J�t�f�: 뽑미�j有外揚之

勢’는협올 굳세게 하며 밖으로 떨쳐내는 기세가 있

음을 설명한 것으로 �, 知母는 �}셔守를 �t훌밟는 外楊의

效能을 강조하여 서로 대비되게 설명하고 있다

木通의
‘ �;
납웹 �f�f�f�j 有充足內外之力’은 뽑올 굳세게

하며 內外를 충족시키는 힘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

다 �I�i�' 훼쩔쩔』에서는
‘

�J�t�f�: 뽑띠充足內外之力’이라 하여

‘有’가 빠져 있으나 마땅히 ‘有’가 있어야 의미 전달

이 완전하며 �I�i�'�, 大典」에는
‘ �}�t�t 뽑而有充’으로만 표현

되어 있어 설명이 부족하다 �.
���H 皮의 ‘錯쯤뽑氣參 �H�i 딩調’는 뒤섞인 쩔의 기

운을 고르게 하는 樂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I�i�' 朝짧學 �J�.
�F
原論 �,�8�, �I�i�'要談』어�l 는 ‘짧참�牌氣之參�f五섣調’라 하여

‘ �Z ’가 있으나 『北훌훌펴鎬』어 �l 는 ‘之’가없다 �I�i�' 北韓週

鎬』에서
‘ �l없꺼皮 錯縣뽑氣 參 �i�l�i 섣調라 하고 �, 뒤섞인

탬氣를 가지런하게 짝맞추고 고르게 조절한다’고한

것이 가장 타당하다 �. ‘之’의 침無에 대한 문제와 �E
味의 差異는 이미 少陰 �A의 陳皮에서 설명하였다 �.

黃암 �l의 ‘收敬뽑元’은 뽑의 元氣를 거두어들이는

聚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.
黑훌植과 狗紀子의 ‘安精定志’는精올 면안하게

하고 忘를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藥性올 설명한

것이다 �I�.�" 醫典ι �I�i�'�. 朝醫學 �I�i�'���, 原論 �I�i�'�J�, 홍를談 �a 어�l 는 훌���m

으로 표현하였고 �I�i�'�, 北韓펴鎬』에는 �R원훌§짧으로 �I�i�'�, 훨

훨』에는 軟밟으로 표현되어 있다 �I�i�' 大典』에서는 훌

�m을 太陰�A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少陽 �A에서는 杓

紀子만 들고 있다�.�4�2�) 黑훌樞이나 홉§짧은같은 藥올

지칭한다 �I�i�' 要훨」의 款樓은 훌§짧의 誤記로 보인다

『北歸펴鎬』어�l 는 뿜�;훌짧올 少陽�A에서 설명하면서도

太陰 �A 藥으로 분류한 곳도 있으며 �4�3�)�, 힘紀子는 볕￥

藥에서 藥性올 설명할 때는 滋깜顧라고도 하였다 �4�4�)

훌樓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藥物이나 �4�5�)�. 여기서는

힘紀子와 함께 精과 志를 안정시키는 藥物로 보아

야 한다 �.�4�6�) �I�i�'東쩔핑世保元 �a 에서 홉§짧이사용된 바는

없다 �.
�E花 �, 童便의 ‘滋骨觀’는骨體를 �i�t�i�i 훌하는 藥性을

설명한 것이다 �I�i�' 北짧펴橋』에는 ‘滋샘�隨’로하였고 �,
다른 문헌에서는 모두 ‘옮骨顧’라하였다 �. 그러나 骨
觀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는 ‘滋’로표현하는 것이

더 타당한 표현이다

�J�.�I�l 慶仁 �, 竹縣의 ‘짧賢淡’은뽑의 淡올 뚫리게 하

는 쨌性올 설명한 것이다 「협典』과『몇앉ι에는竹

뾰올 太陰 �A 藥으로 보아 傳꼼의 誤로 보았고 �I�i�'�. 大

典』에서는 竹推을 少陽 �A에서 언급하지 않고 太陰

�A에서 설명한다 『北훌훌펴鎬』어�l 는 竹醒올 少陽 �A 후
中風藥에 횡�i뚫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고 �4�7�)�, 少陽 �A

�4�2�) �� 짜뽑四짧太典 �A 앞의 책 �. �2�8�4 쪽파 �3�3�0�' 쪽에는 少陽 �A의
했性에서 �f 에 �f�C 子률 安 �r�n ‘ �:�i�E�; ι라 하고�, 太陰 �A의 뺏 �1�"�1�:

에서 훗빠올 安짧定 �c�t�,�,�.�,�. ‘라 하였다 �. 즉 뺏性의 짧 �O�J�] 씨까

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약울만 구분하여 해 ���T 는 少陽
�/ ＼ �, 횟짧은 太陰 �A에서 기록하였다 �. 이러한 정이 �r�* 었
�1�!�!�3�� 太典』에서 약물의 채질멸 구멸에만 중심을 두었올

뿐 束합週橋 생얻性�:�:�f�.�I�: 의 의미를 소흩히 한 까닭이라 하

겠으며 �, �*�i�i�\�:�i 압짧 �� 性톨�t 의 �1밍形을 이해하기 어렵게
하였다

�4�3�) �r 핏武遺짧ι �. 앞의 책 �. �9�2 쪽 햄藥에서 ‘黑쫓빼 �O安해
�0�"�'�-�1�=�:�i�E�;�.�,�.�, 太陰 �A�"�, �1�5�1쪽 四앓 �A 훌材類에서 ‘ �m�� 밟 �t힘
�� 子 잦精定志”이라 하였다 �.

�4�4�) 북한 동무유고 �8�0쪽 �,‘狗紀付엎 �t�f�.�i�f 홈 �r챔腦 明目祐風 陰

뱃뼈 ���O�f 힘 �f�C 子 �t�6�i�1 캉홉�f�i�n
�4 ’ �) �l�i�'�j�j�[�i�i�l�:�i�f�t 혐 �A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는 처음 牌뺏 �, �n�i�P

뺏 �, 햄聚 �,�n 聚으로 분류한 것에 동무의 생각이 바써었

거나�, 後 �A의 �J�J�u 월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�. 四象
�A햇 �U�� 에는 �*���J�!�l 휴�� �i�j훌性훌�k가 분명하게 기록되어
었다

�4�6�) 여기서
�*
홉과 志를 안정시킨다는 의미는 少陰 �A에서 氣

와 뺏 �, 太陰 �A에서 神과 참‘를안정시킨다는 의미와 대
비된다

�4�7�) �I�i�'束武遺혐 ���. 앞의 책 �. �1�7�5 쪽 ‘少陽�A 中風�.�I�n 룹꺼�L 本

�1�6 �-



�- 박상식 �:
�r 혔�u 빼 훌性없」에 대한 뻐 ���-

�f잦聚에서도 설명하였다
�4�8�) 하지만 『東醫훌훌世保元』

에서 竹推이 웅용된 바가 없다�.
훈活 �, 防風의 ‘解뽑之表�% 而훗活優力’는 �I뽑의 �:�A

�J�f�� 를 풀어주는데 �)�t 活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

을 설명한 것이다 �w짧典 �4 과 『要품』어�l 는 解 �l뽑氣之 �:�A
�% 라 하여 ‘氣’가포함되어 있으나 少陰 �A의 解牌之

表 �!�f�f�l 와 太陰 �A의 解뼈之表 �%를 고려할 때 ‘氣’가없

는 것이 타당하다 �. 先活優力을 『朝醫學』어�l는 ‘훈活

之尤佳’로표현하였고 �w�, 要覺』에는 훈活이 뛰어나다

는 표현이 없으나 差活優力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

당하다 �. 發表시키는데 있어 愚커은 다른 곳에서도

확인된다 �w北웰遺鎬』의 發表-藥 설명에는 “少陽�A
發表에 輕짧이연 升麻 웰根 防風을 쓰고 重證이면

差活 �J�]�t 胡 힘�U�f�F 牛쫓子를 사용하라 �"�4�9�) 고 하였다 �. 防
風이 輕證에 쓰이고 훈活이 重證에 쓰인 것올 보면

東파는 �;�t 活의 發表 效能올 더 뛰어난 것으로 파악

하였음을 알 수 있다 �w東짧홉世保元』에서는 �� 活과
防風을 빼陰藥이라 하였다 �.�5�0�)

�'�1�i�. 違 �. �I�I�I 振子의 ‘醒賢之협氣’는뽑의 따氣를 깨워

일으키는 藥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w北輪펴鎬』어�l 만 山

樞子로 나와 있고 다른 문헌에는 모두 혐子로 기록

되어 있다 �r냈짧옳엔保元』에서는 니」振子로되어 있

다’�1�) 振子와 �(�J�I 樞子는 같은 약이나 山樞子가 더 타

당하다 �.
消감 �, 짧깎의 ‘

�m뽑之澈氣’는 뽑의 더러운 기운을

씻어내는 藥性올 설명한 것이다

方減 �:�H�i�� 只角 �I�I�/�j �!�.�E�. �% �f�.�S 山衝子펠짧없 �l�J�n�� 連竹應 則
尤잉〉也”

�4�8�) �� 핏 �J�d�:�j�I 짧 �A 앞의 책 �. �1�7�8 쪽 ‘帥之얹훗 하작 �f암많 �.�.�f�:�:�i 也
牌之淡했�� �i�-���Q�:�r 쩌 �J�i�U�t�!�. 햄之 �� 찢§ 竹뾰 �j�:�I�l 햇仁也 �!�I�f 之
�'�'�k�1�i�1�< 쫓 �H�}�j�l�l 皮木 �J�J�l�1�t�. �"

�4�9�) ��
핏 �J�i���l 파해 �J�. 앞의 책 �. �1�6�9 쪽 �. ‘少陽 發表 훌얻則�7�t�M��
없防 �m�. 댄則 �;�t�f�.�l�i���� 져힘�r�i�f�F 牛쫓子” 하지만 끼따와 싫

根은 �r���� 本흉 �A에서부터 ���*�t�!�1�1�� 핑世保元
�J�'
까지 모두 太

않 �/ ＼의 훌으로 구분되어 사용된 것올 볼 때 �r�J�k�J�i�l�:�i�!�!

힘 �J 이 내용은 東武의 初빼 생각으로 추측이 되고 이

빼쨌에서 聚셈 �\�1�X 가 작성되었다연 �r 草本권
�"

�f ‘�F成 �l바期
보다 앞서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�.

�5�0�) ‘쩨휴 �l�t�i�j 風�. �x�l 잉 獨 �t동 �i�l�U 늠째陰藥 힘���l�t�i�j 大 �m�J�j�t�i�J�H 회散

風 �A獨 太뼈勝 �I�D�U�i 陰 �"
�r 東뽑좁世保元 � 少陽 �A�m

�;융ι
�5�1�) �r 東뽑꿇世保元ι 新定方 가운데에는 �/�)�j�\�H 화散火陽과 忍
쏟顧地쉬�皮陽에서 �1�1�/ 뚫子가 사용되었고�, 훈子가 사용
된 곳은 없다 �. 쩔앓方 가운데에는 �i�Z�i�r�o�l�i 홈 �1�M�. 彼펀九 �,

�k쳐 �8듭 �I�!�X 에서 振子가 �, 끊 �i�J�i�; 散에서 山뚫子가 사용되었다 �.

奏흉 �, 生地黃 �, 地’뭄皮 �, 竹값�i의 ‘開뽑之몹氣 而消食

進食’은 뽑〈少陽 �A�) 의 뿜氣를 열어주어 음식을 소화

시키고 입맛을 나게 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�.

「原論』에는 生地寅 대신에 �4�. 홉으로 되어 있으나

誤記이며 �w朝隨탱�!�� 과 『꽃훨』에는竹옮없이 �3種類만

‘ 설명하였다 『大싹』에서는竹했를 太陰�A에서 셜명

하고 여기에는 �3種類만 기록하였다�.�5�2�) �W北韓週鎬 �a 에

는 竹짧를 少陽 �A 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�,�H�) �w東짧

四象新編』에는太陰�A 聚으로 분류되어 있다.’4)

石갑의 ‘뚫뽑元帥�Z藥 能騙 �i쩔쩔元虛弱而不能制外
熱 熱氣 �{每뽑周 �!�l�I�B 쫓 �{갖於몹之四 �I협者’는 石깝가 ’뽑�(少

陽 �A�) 의 으뜸가는 藥이 되는데 �, 뽑의 元氣가 虛弱하

여 바깥의 熱氣를 없애지 못하여 熱氣가 뽑을 업신

여겨 두루 돌아다니면서 몹의 주위에 홉犯하는 熱

氣를 없애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�. 즉 少陽 �A에 있

어 將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 되는 聚이다 �. �w�I 京

論 �l�"���. 大典』에는 ‘周�l먼’을 ‘周 -맨’로 표현하고 있으

나 ‘周西’이타당하며 �r�. 大典』에는 ‘법�Z四댐者’를

‘몹之六四圍府’로 표현하였으나 잘못된 표현이다 �.
輕빼의 ‘能除뽑之久病’은賢의 오래된 病을 능히

제거할 수 있다는 聚性을 설명한 것이다 �.

람餐의 ‘通뽑�Z結뼈’은 랩의
�*
검 �R댐을 통하게 하는

혔性을 설명하는 것이다
�W北웰遺職에는 감수를 少

陽�A 關格에 사용한다고도 하였다 �m 여기서 �i�t 逢가

少陽�A 結뼈에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�?�, 少陽 �A
關格에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�? 하는 문제가 생

긴다�.

東武가 말하는
“ �i�t 餐 通뽑之統뼈”이라는 표현과

“少陽�A 빼格 �i�t 邊”라는 표현은 �i�t 餐의 適應 �1�J�E 이 病

�f�i�E 을 중심으로 結뼈이냐 �, �I빼格이냐를 구분하여 말하

는 것이 아나다 아래 위로 通하지 않고 꽉 막혀 있

는 病證 �(일반적으로 關格이라 한다�)올 설명함에 있

어�, 少陰人이 아래위로 막혀 通하지 않는 것을 關格 �,

’ �2�) 이 부분도 약물의 체질별 분류에만 치중한 것이라 볼 수

있는 근거다 �.

�5�3�) �r 東武遺樞』 앞의 책�.�9�2 쪽에는 ‘竹옮 돼뽑之웹氣 而

消食 �i양食’이라 하여 ￥￥영볕에설명하고 있고 �. �1�5�2 쪽에는
‘쫓총生地黃 地骨 �J�5�i�. 竹 �� ��헤햄之업氣 而消食 �l�!�£�f�t ’

이라 하여 少陽 �/ ＼ 쫓材혔에서 설명하고 있다 �-
�5�4�) �r 束짧四흉新編 �L 앞의 책 �- 太陰 �A 要영홈 �l 쪽 �.

�5 ’ �) ‘太陰 �A 關格 �J�1�l 뺑 �, 少陽 �A 關格 �1�t 흉 �, 少陰 �A 關格
巴효 �"�� 束 �J�i�l�:�l 앵짧』 앞의 책 �2�1�9 쪽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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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少陽A.용톨t �J�t��R��j�I�i Ç¥�H�i�t

�* ��J�t�l�!�j�f�( 빼톨￥�" 同一하게 표현핑

�2 山똥찢 빼홈따홉 同一하게 표현핑

�, �(�J�i�.Ö� 固홉1L"￥ 同一하게 표현핑

�4 ���I�U �:�t�tÖI€�g	Qg�;�f�'�:�z�'R› �IÕ<N�ÕX¬Œ Ô\Ö�ÕQ

’ �1�1�.�i�!�3 �:�t�t���i�l�i�H�jY��J�I�.�:�Z�.�� l혀-하게 표현핍

�6
木通 :tt�而입充足內外r뼈홈�.애는‘有’없다 ‘"if있는것이 타당하다

Z力 r大햇」얘는 ‘�t훔而有充’으로셜명이 부족하다

�f�x�f�tv® �m�¥�i�<¿QÖ�NKÇ5�f�f�i
�'���t�U�i�l�'�l¾|0
ÅÐ²”  ��.�:�Z�.�'ÅÆ¬à�,¿�ÖH�! � ��.�, �'�/�J�j�(ÖÌ�,�.�.Y'Õˆ�.�I�,�'ÖŸÅJ0
 �'�I�I�Jf� � 훌훌빼」애 나오는 없융과 �8�U�i²” 이리저리 뒤섞인

�7
µ)�&�q

에는 �'�.�:�Z�. �Çˆ¬à�, 'a典」에는 ‘의�로되어 있다,품풀」에는 ‘뺑다는 뜻용 가지는 말이다 ‘앓원R혔.:Z.8{Ii스j핵’는�이라저

�f�'�}�1�f�i�.²” 홉혔률 딩얘하고.로되어 있다 리 뒤섞인%혔률 고르게 한다‘는뜻으로이해해야한다

�8 �� �I�S �J�&�Q�'�iÖ�QC 同一하게 표현핑

윷빼을 �'���t�f�U�U¾Ð0
ÅÐ²” ;:(\훌빼으로 되어 있고,횟훨‘애는 Æ����r�t�:�aÅÐ²” 윷없이 있는 것이 타당하고,횟빼이나 ����

�9
,m훌쩌 ���)�I�C[P �'�!�(��­I�)�i�: �쩌으로 표현 되어 있다 모두 뽕나무의 열매(오디)로익은 정도에 따라 푸르는 말이
’: r大典J에는 횟댐융 太陰A애서 설명하고, 少陽A에서는 ���)�!�Gι“ 다

�-�7�-¹Ì 뜰고 있다

�'���t���j�f�tÅS�JÅ˜ÅH �홉�로 표현되어 있고, ’P훌典,..뼈용젤.. j‘陰A의 i:肉뽕와 太陰A의 뼈Ifi.’毛툴고려하연 �1�1�'�1�1�1Ò4 �j�B

�1�0 �:�c�i�?�E 童� ÖH�(×i�>�1�t¿� �'�f�h�(Âë�:�.�. r大典,..횟옆」 모두 ‘홉�로 표현하였다 ’쫓'It.애는운다는 뜻으로는 ‘홈’가 ‘홈’보다 타당하다

�'�:�c�i�?�E 童�옹 �1�t�f�i�l�i¹m 채운다�라고 표현하였다

'\!;典」과�'���;�R�,ÅÐÁ�²” ‘竹짧은 太양A횟으로 i!Il낌의얹가 '�tU훌없」에는  �ÖH�.�:�Z�.�I���" zù×˜�l�1�I�l �t:也�라 하였으나. �'�J�l

아닌가 한다’는표가 있고.'北웰J!1짧』애는‘핏武의저술중얘g훌!.iJ世保元J신정방애 !‘�1�1�'�-Çt 사용된 경우는 없다
�1�1 �l�J�!�!�Z�!�t�: zù�!�I�f �f�i�i�i�!ÿå�� ↑1�톨융 少陽人에 웅용한 예가 있고, �t�H�i�iÆ@ t1흉옹 太陰A

要횟이려는 앞가 있다 r大A‘애는竹빠용 太陰A애서 설명

힌다

�7�'�t�r�l�i –2�I�J�UÿåÔè0�ÖM�)�.�:�Z�.ˆh
�'�a�A�.Ó� r훌않」에는  ��M�9�f���'�:�z�'�i�;�!�i�� �·| 하였다 f훌훌」얘는 ��M�i�!ÿå�.�:�z�.���� �*�f�.�5�f�1R› �Çt 타당하다‘

�1�2
�% 而�홉!I力

���f�.ÉÚÇt 뛰어나다는 표현이 없고,�'�q�)�j�a��Å‘0
ÅÐ²” ‘훌活Z尤IE’
로 표현하였다

�1�3
�1�i�i�!�!�! 山뚫子 g흩홉Z여

�'���t���.�i�I�1�m�.Å`¹Ì Je子톨 山톨子로 표현 하였다.
�r¹úÆ©�i�i�i�tÖ¨���� 신정뱅얘는 ‘山뚫子�로표현하였다 山톨子

�i�\ 가 타당하다

�1�4 �f»¤�:�c�i�*ÖÌ�'�5�i�t�JÖINKÖHÖ� �IÓÐN�ÕXÇ¬ Ô\Ö�ÕQ

���nÿå 生핸1( �J�t�l�!�1ÅY�I�f�i�. 竹 �'�1�J�j�(�»�.Å`²” 1c뺑훌융 生훌으로 표현하였고,뼈햄훨.. ’太 'w.옮」의生g은 끓끓로 보이며, ���"�!�i�. u�¾‘�1�(�. �J�t�l�!�1�t�I�f�i�.�. !‘�t

�1�5 �t쩌혐Z밀쩌 而뼈1tQx�.�. ,*풀」애는 �t�1��¬� 없다 r大典J애는�t�1��Æ© Y*���A 뺏 &가 타당하다 다안 �t�H�i�i²” f핏흩四훌新잃」에서도 Y*���A
�jÖÌ�f�t 애서 셜명한다. 약으로 환류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

E육 n�j\;�之햇�t�J�g �'�w�.���.�. '太典」애는 ‘댐댄’용 ‘周一쩔�로 표현하였고,大JI!. ‘퇴iii!‘과‘

�1�'�i�.�:�Z�.ÅdW
ÖH ��7�t 타당하다

�1�6 �l×•���"ÿåQC���" €�N
�t�J�g���J 얘는 ‘댐之四뼈휴�륭‘맙Z六四�!ff’로표현 하였다 f훌월」
外� ���i�\�!�f�i�jÖ��IÅÅ�1�i�I�!��ÖÌÅ‘ 에는 �石짝는π�의 뿔이 되어 홉훌의 I해뼈에짧f1하는��
e¼´��.�:�Z�.���I�I�IÖH �5�AÔˆI훌훌한다�고 하였다.

�1�7 �f�J�! �t�9 tJg除홉之久病 r大典;얘 ‘tJg’없다 �'�t�J�g�.Çt 있어야 타당하다

�1�8 �t�tÖÌ �iÖÌ�'�i�'�fNKÖI¾| T��-ÕX¬Œ Ô\Ö�ÕM

�- 사상채질의학회지 쩌 �1�3 권 쩌 �2호 �L�I�D�I �-

표 �3�. 少陽 �A 훌性 �:�I�t 分析

少陽 �A�O�] 아래위로 막혀 通하지 않는 것을 結뼈�, 太

陰 �A이 아래위로 막혀 適하지 않는 것올 힘용 �, 太陽
�A이 아래위로 막혀 通하지 않는 것올 뭘騙이라는

名稱올 벌어 표현한 것입올 알 수 있다 이러한 표

현올 볼 때 東武의 病理에 대한 認誠은 體質에 따른

病證올 강조하고 있으며 �, 病變의 發生部 �{立나 發病機

�1�8



�- 박싱식
�. �r
東武�i�I 빼 훌↑훗없」에 대한 �9�1�1�1�;�: �-

轉도 體質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�. 따라서

少陽人 關格이라는 표현은 少陽 �A 結뼈올 표현하는

初빼 表없이라 볼 수 있다�.

�3�) 太陰�A 쫓性밟의 內훌 分析

太陰人 藥性歌도 �2�7 種의 藥物올 效能에 따라 �1�8

種의 說 �l껴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�, 짧폼에
따라 약물에 차이가 있다 ��

훼醫學』에서는 쩔金과

朱妙를 뺀 �2�5 種을 설명하고 있으며���, 大싸』에는 짧

金과 朱 �M、가 빠진 대신 횟짧 �, 竹維 �, 竹했를 太陰�A에
서 설명하고 있어 �2�8種의 藥物을 설명하고 있다�(표 �I�)�.

太陰 �A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과 현味를 비교 분

석하면 다음과 같다〈표�4�)�.

찢門쏟의 ‘빼‘師和師’는뼈를 補하고 조화시키는

藥性을 설명한 것이며 �, �.�f�i�.�. 味子의 ‘健師힘�R힘’는 �g�f�l�j 를

튼튼하게 하고 곧게 하는 藥件을 설명한 것이다 �.
妙健의 ‘固빠立뼈’는師를 �E뢰婚하고 바로 세우는

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�r東武 �i웰鎬 藥性歌」를 기록하

고 있는 모든 문헌에서 ‘갱�;廳 固師立�9�$ ’라고만 하고

있올 뿐 특별한 說明이나 應 �m例가 없다 �� 北韓펴

縮�a 에서는 �!�J�f�\�j 藥에 μ、縣을分類하고 다른 藥性 설명

이 없이 �l회빠 �l�L 뼈만올 기록하고�, 四홍 �A 藥材類에서
도 같은 표현이 나올 뿐이다 �.�5�6�) 또한 妙懶은 일반적

으로 方웹 隔成에 잘 활용되는 藥이 아니며�, 四짧

方뺑�j에서 밍�;縣이 활용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 �. 그러

나
�r
束 �J�1�t 遺鎬 藥性歌」에서는妙樓을 太陰�A에서 뼈‘

�9�$ 져�J�O�f�I�j 한다고 하여 �, 少陰 �A에서 補牌和牌하는 찢 �i�t
�l�j�.�, 少陽 �A에서 째뽑和쩔 �?�f�. 깎과 같은 역할을 하는

것으로 설명하고 있다�. 따라서 μ、廳을중요하게 생

각하는 이 藥性歌가 과연 東�;패의 著作物인가 �? 하는

의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�.

妙橋은 보통 음식올 요리할 때나 기호품으로 주

로 이용된다 �. 그러나 햄�,解 後期에 유행한 藥性歌에

는 μ、健을藥材로 설명하고 있다 ��
濟짧新編』 藥-性

歌에서 “헤�;總味 �1�1�" 潤 �9�$ 和中 多食�� 빼 않훌熱生蟲”이

라 하였고 �, ’ �7�) ��
方藥合編』 藥性歌에도 설명된다 .’8)

56) r 東 ���;�n 橋 �A 앞의 책 �7�0 쪽에서 ‘妙鷹 固뻐立뻐”라 하

여 �R퍼혔에서 설명하고 있고 �. �1 ’ �4쪽에는
‘
�%흙 固 �R퍼 �1�r�.�.

�H�J�\�i�h 라 하여 太陰 �/ ＼ 혔材했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

’ �7�) ‘�W뺀味 �t�t 뼈뼈和中 多 �f�t�t�a�e 훨 �i�!�i�1�. 熱、生훌” 康命꼽 著 �.

협댔혔�i編 �. 서올�훌江 �1�M版社 �1�9�9�2�:�1�5�5�.

�* 武가 당시 유행한 藥�t�t 歌를 習得하였다고 보면

妙橋을 潤 �g�f�l�j 和中이라 표현한 �F용억웠新編』 찢���t�t 없를
바탕으로 固�!�J�f�\�j 立뼈의 效能을 제시했다고 추정할 수

있다 이는 太陰 �A 病證과 藥理에 대한 認識이 아직

완전하지 않은 初期 藥理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

겠다�. 이후 尹’�9�)은 「束뀔훌옳앤�;保元』 補遺方에서 妙機

이 아닌 걱械을 太陰 �A 食物과 함께 기록하고 있고�,

『北韓펴鎬』ω �)
와 �*�1�'�6�1�) 도 갤縣을 太陰 �A 食物로 기록

하고 있다�. 著者의 견해로는 �l회聊立뼈는 妙總보다는

�I�J�E 흉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�.

山聚의
‘

�}�t�f�:�!�. 뼈 �1�m有內守之力’은 뼈를 굳세게 하며

안으로 지키는 힘이 있고�, 쁨뾰의
‘ �8土뻐때有外揚�Z

力’은 聊를 굳세게 하여 밖으로 떨쳐내는 기세가 있

음올 설명한 것으로 �, 나 �l藥은 內守를 結행은 外揚의

效能을 강조하여 서로 대비되게 설명하고 있다
��
大

���!삭에는 ‘ �}�t�f�:�g�f�l�j�j 띠有外楊之力’을 ‘ �}삼 �!�J�i�P�n 띠有外揚之勢’

로 표현하고 있으나 ‘향’보다는‘力’이타당하다 �.
�L�i�- 黃의 ‘빠뼈而有充足內外之力‘은 �n�f�l�j 올 굳세게

하며 內外를 충족시키는 힘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

다 『훼뽑댄』에서는
‘

�J�t�!�:�!�J�f�\�j 데 �j允足內外之力’이라 하여
‘有‘가없이 藥性을 설명하고 있으나 마땅히 ‘쉽’가

있어야 의미 전달이 완전하다 �.
�E흠浦는 ‘앓�k�*�9�$ 氣 參 �i�l�i 딩짧’라 하여 뒤섞인 뼈�i

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藥性을 설명하였다
��
후�O짧

學 �����, 原論 �����, 훌훌�k�� 에는 ‘짧餘牌氣之參�f�h 섣調’라 하

여 ‘之‘가있으나 『北韓遺鎬』에는 ‘之’가없다 �. 이는
少陰 �A의 陳皮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하며 �r�, 北

웰遺橋 �a 에서
‘ �E홉짧 짧絲 �H퍼氣 參 �{�I�i 딩詢라 하고�, 뒤

섞인 師氣를 가지런하게 쩍맞추고 고르게 조절한다’

고 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 �.
黃휴의 ‘收���!�J�f�\�j 元’은 師의 元氣를 거두어들이는

樂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.

醒찮 �f二과 龍 �� 肉의 ‘安神���;�"�@�"�:
’는 빼 �1을 편안하게

하고 意를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藥性을 설명하

였다
��
짧典 �����, 朝醫學 ���, ���1京論 �����, 大典 �����, 훌앉』어�l 는

�5�8�) ‘妙빼껴 뼈뻐及中 多食없빼앓熱웰” 짧度淵 휩 �J澤 �.�m��
方藥 �/�"�>�.�"�' 編 �. 서울 �;南山쏠 �1�9�8�5�:�2�7�5�.

�5�9�) �)�t���i�n�. ��￥校 �!�t�!�:�P�1 束짧김월世保元 �, 서율�신일문화사
�1�9�7�2�: 補遺方 �2쪽

�6이 �r 東 ���;�n 펌 �a 앞의 책 �1�2�9 쪽 �.
�6�1�) �� 東짧 �I�'�Y 象大典 �l�. 앞의 책 �3�8�7 쪽

�1�9 �-



변호 太陰A 훌용� �l�t�lÖ×R��V�I �Sÿå�1�f�t

���m�� ¾|¿�ÌÐ�J�!�i�i l펴一하게 표현핑

�2 Ii味子 ¿��1�!�i�1�H�f�H¾Ð 同-하게 요현핑

�f�r�P�l�f�tÆ9 모든 의서에서 가륙하고 있으나,풍:.$:t용」이나r東협�
�t�!�!�:�C�i�\�j�[�;�JÅÐÁ� 한번도 사용왼 바가 없다 �'�����J�iÅS�J �!�l�l�!�1�1��ÅÐ²”

�3 �f�r�PÕ„ µL¿�Ö¨�1�:�1�i l폐-하게 표현핍  ��f�r�P�l�f�t�!�J�t�;�t�t�n�:�J�H�:�1�i�.�f�I�J�e�p Y��l�H�I�I�B×•�J�.�)�,��u�ÖÌ�'�0�]·| 하였다 �11성명이

동우 저작인지 의심할 수 있는 푸분이여,동우 저작이라연 초기
생각이라는 증거가 된다

�4 山훌 �m¾Ð�i�f�i�H�iQg�'�1�'�:�LR› 同-하게 표현핑

’ �M�e�£�: �J�!�J�:�I�J�i�l�H�f�i�i�{�jY��J�I�I�:�Lº‡ r太典ι에는‘IJ'}'롤 ‘力’으로 표현하였다 �쩡‘가 타당하다

�6
�l�f�V�i �J�!�J�:�Bµ �i�f�i�H�iQE�J�EÃhY�

r뼈뼈짜j애는 ‘써’없다 'f!‘있는것이 타행}다
�:�LR›

�:�{�5�l�'�\Éç �t�'�\���8�:�1�i�§�i�l�\�:�L���À�l
�r���t���J�!�m�JÅÐ²” ‘:L'없고,째용웰J. �,�)Ç‰ÖI�,�J�.Y'Qx�,�J�.¯C �,�� ����j�J�, �,

�S�l�i�S�1µL0
ÅÐ °˜Æ$²” ÅSÅ‘¬ü ÖÌ�i�l�i²” Çt¹¬È�¹¬ ´¤Á�Çx²ä²”

�7 않」에는 ‘之�있고,�'�\�I�1�I�A�"Å`²” ‘의’모 되어 었다 r앉뤘￡에 뜻융 가지는 말이다 �샘양뻐�:L#ili딩뼈�는 ‘이리저리 뒤섞인
딩해

는 ‘:ri따뼈는 �U�:�1�i��¹| ζj펴하고’�. 되어 있다 �H�:�1�i��ÖI 고르게 한다‘는뜻으로 이혜혜야 한다

�8 �V�i¯I �J�&ÅÆ¾Ð�J�G 꾀-하게 표현됨

�I�I�IÉç�t�: �a�u�l�U�tÃh ’￡빼�

�,
���t�O�¥�l�I�m�.Å`²”  ��)�£�,�� �¸\ Ô\Ö�ÕXÆ��.�i�!�.�, �rÖ��A ��,ÖI���N�!�}�!�.�. \����A [‰ÊL�!�i�:�:��Æ©�, 少뼈A [‰�f�,�1�;�j�i�U�; �¹| 고려하연 �잦빼!i::,Q'.’가티

�9 �(¬��)�.�� �'�[�i�j�i�.�:�.�J�;�J�. r大典,..횟앉」에는 �'�K���.0� �·| 하였다 ,�웠a에는 당하다
‘뼈과,양융�'�!�i�.¶%ÊL 하고.로 표현 하였다

�1�0 �x�r ��� �1�t�� �I�J�I ��I�!�ikÛ �r�;�;�J�-�.ÕX¬Œ 표현핍

�1�1 ÖŸv}�I�!�i ¬½ÿå�t�: �nÆx�I�!�$�� 파;]-하게 표현핑

�1�2 �n�V�i �����i�'�E 훌뼈之表% l피--하게 표현핑

�1�3
�i�i�;�µ �t�.�'�i�&�B�I�!�i�(�'�J0�v}v®�) r훌뤘a에서는 ¯€�&�I�!�i�, �'�a�A�.¬ü f꽃않;애는 �t�-�S�&�s�l�!�i�(�'�J0�v} �t�.���1�Rv}v®¬� E}당송}다(小白않는 얘名이다)

�I�W¿��i�¹�D�'�1�� 皮)로‘ 다른 의서는 �t�!�i�1�Rv}�I�!�i¸\ 표현하였다

�'���t�O�¥�J�l�l�i�L r햄쨌‘’ �rÅ^Æà�,�J�.¹ú�o�i�R�JÅÐ²” 'm金은 少�A �rÕOÕ„�i�,�;�'�j�t�!�!�:�!�¥�À0
ÅÐ²” �l�I�i�lÇ@ 샤용왼 바 없고,�*�:�f�r�P²” 少�A에서

�1�4 �I�!�� �*�f�r�P ÖÌ�l�!�$�:�L�t�a�!�;�,�\
¾•�, g1�f�r�P²” \�–}�A��Ç<Ö9 �{�!�!�1�mÇX 얹가 아닌가 한다’는삼 샤용된다

가 있으며,얘햄핑」과f大햇」애는이 항옥이 없다 ’때
�i�i�iÅ,ÇX ÅIÅD¬p°˜�. �*��ÇX �m�x®¼ 생각으후 보여진다

�J에서는별다는 언급이 없다

l’ g흥썩 �¹�,�r�Y�E�t�: 白씻 �3�i��  ����t�O�¥�J�lÂë�r�J�.Ì��!ÖÌ�,�J�.NºQx�J�, ’양풍에는 률Et:으후’행 �!�;�!�'�,�B�. �J�i�j�,|s 모두 �b�J�l�(�:Ç5 지칭한다 ?q횟은동의수써보원 띠午

I쩌H:1i之입쩌�f�f�i�j¿��f�t�iÖÌ�& A‘’ r헛않j에는 ®P�'�J�)�,¸\�,Æ\�a���.ÅÐ²” �.�i�;�V�t�;�:¸\ 되어 있다 *애서는 모두 頁흥로-￥:H:.$:애서는(IZ핏로표현하고 있다

r朝용!’‘a에는 ‘뻐πCi1i之훗�융‘뻐πCi1i’로표현하였다 �'���t �'�yÉç�A�!�t�:�JÊL�'�{�-�9�J�. y뼈A의 건합와 비교해 보연.�' ���t���;�gÕt0
ÇX

�뼈 Åý�i�j�r�\�i�:�J�[�:�l�'�J�1�J�:�LÖŸ �I�J�f�I�l�i �iI싫‘애는 �'�1�J�f�1�l�i�;�£���1�!�$NK�$�'¸\ 표현하였으나, �'�\�I�1�I�A!’�,  �¿��f�H���i�j�$�À�r�.�r�oNKÖŸ �I�J�f�l�l�i�iÊ¼�f�f�l�j�H�:�1�iNK�$ �¬� 가장 타당하다

�1�6 ���f�f�l�j�l�.�r�bNK�$ �f�f�i�j�J�t®ô�1�1�m€J
�r�[�i�j�i���J�' '大典rJ.맺않」에는  ��a�uÅ»���H�r�bNK�$�!�;�,�\ �¸\ 표현 하 �!�I�i²” 앨의 �(�j�:�f�:�j�:Çt²ä

Z휩附子 ÖH�:�L�DÖÌ�t�P�.
였고, ’뼈햄뽀.에는  ��t�t��¼��iÿå�H�r�b�:�L�1�B�'·| 하였다 r쫓었J에는
‘In';월은師의 元Ci1i의뺏이 되어 뻐흩 써때에 짧6l하는�$

�를 g밑�힌다�고 하였다

�1�7 g￥폼 �1�J�f�M�'�J�.�i�1�iNKNEÉø 同- 하깨 표현핍

�r���t�O�¥�;�n�f�i�!�.Å`²” �쩌便�으로 표현하였으나r햄典r..뼈앵 �뼈�'이나 ‘쩌맺’이나 모두 太앓A애서  ��'�J0��I�I�!�:�;NKN-���������a�u¶% 힌

�1�8 大빠 �i�8�1�U�:�1�iNK�i×˜¿��(¶%�) 땐ι, '!홍월,J.大典‘’ r쫓뤘,J.훌oiR‘얘서는 �뼈�’이라 하 I/iJ흙’융뜻하는 갈은 뜻의 말로 이해외며. �'�j�j�(Åu���t�!�!�:���j�i�;�JÅ`²”

였다 i힘때으로요현 되어 있다

�- 사상째짙의학회지 왜 �1�3 권 왜 �2호 때 �1 �-

표 �4�. 太陰 �A 훌性歌 분석

‘安神安 �;룹’로 표현하였으나 �. �t�"���t 훌훌펴鎬ι는 ‘安神定

意‘’로표현하였다 �. 少陰 �A의 ‘安氣定뼈’ 少陽 �A의
‘安精定관、’와 비교하연 ‘安神定 �,意’의 표현이 옳다 �.

한편 �r北韓펴鎬ι에는 �a쫓찮仁은 安神 �1�E���� 하고 龍 �U�f�i�!

�V셔은 閒皮毛하는 效能올 가졌다고도 하였다 �.�6�2�)

�6�2�) ‘짧짧味짧 웠 �i�f 앞煩 多眼生用 不 �8民妙벼 �o�n 였짧 �C

�- �2�0 �-



�- 박성식 �:
�r 훌 �;�i�t�A 뼈 맺↑효없」에 대한 왜究 �-

�A�. 門쪽 �,�i�t 짧의 ‘開皮毛’는皮毛를 열어주는 藥性

올 설명한 것이다 �.
훌白皮 �, 종仁의 ‘潤뼈앉’은師의 俠을 부드럽게

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�. 이는 操로 인한 俠올

�n뭘하게 하는 效能을 말한다 ��
北韓追鎬」에서는 師의

앉藥으로 黃휴과 좁屬石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�.�6�3�)

�H�i�l�L 黃 �, �;앓 ���{�E 는 ‘解�!�l�i�P 之表�%’라 하여 �8뼈의 表 �� 를
풀어주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『北웰遺鎬』에서는

太陰 �A의 發表에 輕證이연 �R피黃 否仁올 쓰고 �, 重證

에는 備關 牛黃을 사용하라고도 하였다�.�6�4�)

遠志 �, 첸根白皮의 ‘많�!�l�i�P 之웰氣’는 �H�i�P 의 ￠훌氣를깨

워 일으키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�. �t 힐根白皮를 小

白皮 �(�� 朝賢쩡 ���.�!�!�> 쩔典 �����, 要 �i�i�k���) 또는 함�根皮�(�� 要賢 ���)

로 기록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藥物을 지칭하고 있

다 �.
짧金 �, 朱妙의 ‘峰�!�l�i�P 之澈氣’는 �H�i�P 의 더러운 기운을

씻어내는 藥性을 설명하고 있다 �. 하지만 『朝醫學』과
『大�9�\섭에서는 이 항목을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 『北

韓펴橋 ���J�, 협 �9�\↓ �����, 要賢 �����, 훌앉』에서는 慶金은 少陰

�A藥 �, 朱妙는 少陽 �A藥이니 팽렴의 誤가 아닌가 의

심한다고 하였으나 �I�i�'�) 京論』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

다 �. 뿔金은 『東훨옳�t�t�t�: 保元』에서 사용된 바 없어 의

문이 남는다 �. 그러나 朱妙는 少陽�A 藥이 분명하

다 �6�5�) 이처럼 少陽 �A 약이 분명한 朱妙를 太陰 �A에
서 설명되고 있어 藥性歌가 東武의 촬作이라는데

의문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이다 �. 그러나 이 부분올

근거로 藥性歌가 東파의 꽃作이 아니라고 하기보다

는 東武의 初期 생각이나 댐판의 誤로 보는 것이 타

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�r 束武遺鎬 藥性歌」가太陰�A
病證과 聚뽕에 대한 認熾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올

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�. 著者의 견해로는 향金

朱妙보다는 升짧 미�J�l 가 太陰�A의 ‘ �i條師之械氣’하는

安神져���;�f�,�"�, ‘龍 �I�t�& 味 납 짧牌益智 健忘↑正↑후聽明廣記

�O�O�O�I�t�R ��새 閒皮毛 �"
�r束 �!�i�t�] 효鎬 �J�. 앞의 책 �5�5 쪽 �,�6�4 쪽

�6�3�) ‘師之얹햇 黃 �:�:�H�:�"�-�-�, �f융 �g훌石也 牌 �Z�1�� 영훌 半夏南星也 齊 �Z
�1�!�k 藥 竹뻐���J�l�l 훌 �t 也 �)�}�f 之 �1�?�i�. 聚 죠 �h�u 皮木따也‘ �f 束武週

혐ι�. 앞의 책 �1�7�8 쪽
�6�4�) ‘太陰發表 輕 �!�l�I�J�M 훨홈仁 重 �I�I�I�] 뼈빼牛黃

�"
�� 東 �!�i�t�i�!�t�W�� �.

앞의 책 �1�6�9 쪽 �.
�6�5�) 東홉끓世保元에는 少陽 �A 新定方중 �*�� 효元散과 �i�t
遊天 �-�1�\�, 에서 주사가 활용되고 있다 �. 草本卷 少陽몇方
중 益元 �,했에서 주사가 활용되고 있다 �.

효능에 더 적합하지 않올까 생각한다 �.
連肉 �, 활�� 仁 �, 白果 �, 黃票의 ‘開뼈之몹氣而펌食進

食’은 �H�i�\�i�( 太陰人�)의 몹氣를 열어주어 欲食을 뻐化시

키고 입맛올 나게 하는 藥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. 환以
�t 올 『혈훌典』과『要뚫』에는慧따로 ���, 훼醫웰』에는 �j파

米로 표현되어 있으나 모두 같은 藥이다 ��
東톨훌꿇앤�:

保元』에서는 黃票올 사용하지 않고 乾票이 사용되

는 데 藥性歌를 전하는 모든 문헌에서 乾훌 대신 黃

票로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�. 그러나 처음에

東武는 黃票과 乾票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

인다.ω �) �� 東醫뚫世保元』 甲午本에는 모두 黃架로 기

록하고 있으나 �,�6�7�) �I�i�'東醫뚫世保元』 푸표本에는 乾票

로 기록하고 있는 점�6�8�) 올 미루어 보아 본 藥性歌가

『東醫휩世保元』 甲午本 저술할 무렵의 著作으로 추

측케 하는 단서가 된다

熊觸의 ‘옳
�J�J�i�\�i 元 �g�l�b 之藥 能홉필逢悔師之�)�f�f�l 而其功 ���n

牌之 �l벙附子뽑之�E껄也’는 熊廳이 뼈 �(太陰 �A�,�) 의 으뜸

가는 藥이 되는데 �, 師를 업신여기는 �%氣를 쫓아내

는 藥性을 가졌는데 그 功이 牌의 抱附子와 협의 �:�t�i

�f혹와 같은 效能을 발휘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

『햄醫學￡에는‘뼈元帥之藥’을
‘

�!�l�i�P 元帥’로만 잘못 표

현하였다 �. 또한 �����t 歸退鎬』에는 ‘能짧迷�{�W�!�I�i�P 之�%’로

표현하였으나 ���, 혈훌典 �J�, �1�'�)京論 �l�J�, �I�' 大맺 ���, ��
흉���i�i�k�l�J 에는

‘能隨透뼈�z�;�f�5 氣’로 표현하였고 ���, 朝짧學』에는 ‘能

훌훌�i쪼 �!�l�i�P�z���B ’라 하여 서로간의 차이가 많으나 『北햄

退鎬」의 내용이 가장 타당하다
�� 要훨￡에는 ‘熊隨은

�H�i�l�j 의 元帥의 藥이 되어 師廳 周 �I협에 짧 �{�i 하는 �%氣

를 훌될�i쪼한다’고 하였다 �.
특히 본 藥性歌는 太陰 �A의 熊廳과 少陰 �A의 �t 셉

附子 그리고 少陽 �A의 �E참가 같은 效能을 가지고

있음올 셜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藥性歌는 四象人에

�6�6�) �r束武파힘』 앞의 책 �6�5 쪽에서는 ‘業子짧溫 益氣 �l￥腦
補햄耐 �M 略짧尤良 �O乾핏 �1�J�f�J�J�f�r�1�j 之없氣 �I띠消食進 �f�t�,
註에서 乾꽃은 밥을 곁껍질만 벗기고 완전히 말렌 것이
라 하고 �,�J�i�i�. 票은 속껍질 까지 벗겨 빛이 누런밥을 말한
다”고하였다�.�1�5�6 쪽에서는 ‘迎肉 �f 흉 �0�.�1�= 白果 흉�(�� �r�m

�J�f�r�1�j 之쁨氣而消食進 ���" 이라 하여 乾훌과 黃쫓음 구분하

여 성명하고 있다�.
�6�7�) �� 束뽑홉世保元 �a 甲午本 太陰 �A 新定方 중에서 黃쌓분�
根皮짧과 黃票표味子固에서 모두 꿇쫓이 사용되었다 �.

�6�8�) �r 束뽑홉世保元 �J 太陰 �A 新定方가운데 太陰調업없 �,
調몹升淸없 �,�J�U 黃定痛없 �, 寒多熱少짧 �, 乾쫓혔앙뺑없에
서 모두 乾票이 사용되었다 �.

�2�1 �-



횟名
흉*卷 少陰人 횟方 Ej!午本fIT定方 후1:1:本�f�I�T�,�ge¹
�N�= �1�6�(�9�6�)�. �N�=�2�7�(�9�6�)�" �N�=�3�0�(�9�6�)�"�.

A훌 �4�(�2�5�.�0�) �1�4�(�5�1�9�) �1�4�(�4�6�.�7�)

白끼t �6�(�3�7  ��) �1�4�(�5�1�9�) �1�4�(�4�6�.�7�)

�5�k�1�t�1�i�Y �1�4
�6�(�3�7�.�5�)

�1�8
�1�8�(�6�6�.�7�)

�1�8
�1�8�(�6�0�.�0�)(강초) �(�2�) �(�0�) �(�0�)

�1�1�'¿� �4�(�2�5�0�) �8�(�2�9�.�6�) �1�2Åì�0Çt

川혹 �3�(�1�8�.�8�) �9�<�3�3�.�3�) �4�( �1�3�.�3�)

�'�B�'�tÈ‹ �o �6 �7
(계피) �1�2

�3�(�1�8�.�8�)
�(�4�)

�1�:�>�( ��5�.�6�)
�(�2�)

�1�9�(�6�3�.�}�)(계싱) �I�I �(�0�) �(�0�)

(계지) �1�0 �( ��) �(�1�0�)

�1�f�j�I�!�& �6�(�3�7�. ��) �1�3�(�4�8�.�1�) �1�4�(�4�6�.�7�)

v}�F�-�J�M �2�(�1�2�.�5�) �1�7�(�6�3�.�0�) �1�7�( ��6�.�7�)

�i�tÖH �1�(�6�3�) �:�>�(�1�8�5�) �2�(�6�.�7�)

���t�: �2�(�1�2  ��) �4�(�1�4�8�) �2�(�6�.�7�)

훌훌 �0 �0�(�0�.�0�) �8 �8 ��2�9�6�2�) �4 �7�(�2�3�.�3�)

�(�!�t�1ÖÌÖÌ�) �1�(�0�) �(�0�) �(�}�)

g영효훌 �l �1�(�6�.�3�) �1�(�3�.�7�0�) �l �1�(�3�.�3�)

�t�:�!�*�r�l  ��(�3�1�.�3�) �2�(�7�.�4�) �}�OÇt

���i�¥�j»< �2�(�1�2�.�5�) �±�0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

���'�n�� �1�0 �3�(�1�8�.�8�) �8 �8�(�2�9�.�6�) �2 �3�(�1�0�0�)

(소엽) �(�}�) �(�0�) �(�1�)

훌B �1�0 �±�0�0�) �2 �2�(�7�.�4�) �1�(�3�3�)

���t�:
�±�0�.�0�)

�0�(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
�±�0�.�0�) �(�I�'�t�'�!e¹ÖŸÅ`Á� �l�m�E 희) ÅD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

훌끼t �0�(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 Çt�0�.�0�)

三똥 �0�(�0�.�0�) Çt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

�.�.fò Çt�o�.�o�xÆÔ�f�{�;�¥�tRŸ�& 가
Åì�0�.�0�) Çt�0�0�)

木홈
강애서 �l×l�)

�3�(�1�1�.�1�) �1�(�}�.�3�)

T홉 �2�(�1�2  ��)
�1�(�3�.�7�) Çt�0�.�0�)

흉附子
�1�(�6�.�3�)

�3�(�1�1�.�1�) �4�0�3�.�}�)
�2�(�1�2�.�5�)

�附子 �1�(�6�.�3�)  ��0�8�.�5�) �7�(�2�}�.�}�)

��l³�!�I�! Çt�0�.�0�) Çt�0�.�0�) ÅD�0�.�0�)

巴효 �±�0�.�0�) �1�(�}�.�7�) �1�(�3�3�)

�- 사상해질의학회지 재 �1�3권 쩌 �2효때 �1 �-

가장 적합한 藥物을 선태하여 그 效能올 比較 說明

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�. 많存의 藥物의 效船 中心

으로 관찰하던 시각에서 �, 東武는 사랍�(人벼 �)에 따른

病證에 적합한 藥올 설명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�.
購香의 ‘能除師之久病’은�I�J�i�t�i 의 오래된 病을 능히

제거할 수 있다는 樂性올 설명한 것이다 �. 大黃의

‘通뼈之빼便’은뼈의 빼便올 통하게 하는 藥性올 설

명하는 것으로 �I�i�'�, 北韓遺짧』에만 빼使으로 표현하였

고 �, 다른 문헌에는 劃흉이라 하였다 �I�i�' 東醫홉世保

元�a 에는 �m病으로 표현하였으나�6�9�) 빼便이나 홈피훌

모두 太陰�/ ＼의 �a청部가 마치 안개가 낀 듯이 갑갑하

여 大便이 시원하지 않은 것올 지칭하는 같은 표현

으로 볼 수 있는 말이다 �.

�4�) 太빼�A 훌性톨�t

太陽�A 藥性歌를 별도로 전하는 문헌은 없다�. 東
武는 太陽 �A 藥物에 대한 經驗이 부족한 까달에 少

陰 �A�, 少陽人 �, 太陰人과 같은 설명법으로 太陽人 藥

性歌를 지은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�.

�4�. �r東武遺積 쫓�{호廠」 에 나타난 쫓物의 �i홉用
東武는 자신의 處方중에서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

을 어떻게 活用하였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藥性歌의

훨�;味를 파악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된다�.

少陰 �A에서는 �A흉 �, 白기�t�, �1�t 草 �, 當歸 �, �)�1�1 쁨 �, 桂皮
�(桂技 �)�, 屬皮 �, 白

�j
원藥둥의 藥材는 자주 활용되었다 �.

그러나 挑�t�, 紅花 �, 逢끼 �t�, 三援 �, 神曲 �, 짧河車 둥 �6種

의 藥은 少陰 �A 新定方에서 사용된 바 없다�{표 �5�)�.

少陽 �A에서는 熟地黃 �, 山菜횟 �,�� 향 �, 知 �f�a�, 澤밟 �,

木通 �, 秋판皮둥의 藥材는 자주 활용되었다 �. 그러나

黑훌밟�,�:�f�i 花 �, 童使 �, 竹醒 �, 쫓흉 �, 竹옮 둥 �6種의 藥은

少陽 �A 新定方에서 사용된 바 없다�{표 �6�)�.

太陰�A에서는 奏門쪽�, 표味子 �. 山聚 �, ��흠便 �, 石흠浦 �,

黃혹둥의 藥材는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妙橋 훌

白皮�, 향金 �, 朱쌍 둥 �4種의 藥은 太陰 �A 新定方에서
사용된 바 없다〈표�7�)�.

�6�9�) ‘太陰 �A �w�j 病 �j�{�l�J 小陽之中흙 쩔뭉훌如훌�"�r 東힘훌훌世保
元 � 四흉人解짧論ι

표 �5�. �r
훌武홉휩 훌↑효�i�J�t�J 어 �| 나타난 少陰 �A 훨

�*
꺼의 �f훌用 頻

�f훌表

少陰 �A 횟 �2�7�! 홉�)

� 훌本양 少陰 �A�M方의 홉方 �1�6 方융 기준으로 하였다
�.�. �. 짜햄 �i�3�t�!�f�;���7�t �E�j�!午本 少陰 �A �f�l�T�i�E方 �2�2 方과 �m味方 ’方융더힌

것융 기준으로하였다�.
�.�.�. 훨용당世保元 후표本 少陰 �A �f�l�T�i�E方 �2�4 方파 �b�D�,�* 方 �6方융 더엔

것융 기준으로 하였다

�2�2 �-



활本행 �1�j�J�q�:g, ÖÄ�'�H�:�*
Æ��I�!�:�j�; 少陽A 햇方 �f�i�i�Ee¹ 新定方

�N�=�2�1�(�%�)�. �N�=�2�2�(�%�)�" �N�=�2�0�(�%�)�.�.�.

�W�,�\W0�� �±�2�8�.�6�) �1�(�4�.�5�4�) �4�(�2�0Çt

�I�I�Iƒ6�� �1�2�(�5�7�.�1�) �7�(�3�1�8�) X2’이

Ui.￥ �6
(적복령) �(�1�0�) �1�2�(�5�7�.�1�) �( ��) �6�(�2�8�.�6�) �(�2�) �8�(�4�0�.�0�)

(액복령) �(�0�) �(�2�)

���Iÿå �8�(�3�8�1�) �6�(�2�7�.�2�) �7�(�3�5�.�0�)

ÖH�I�n �1�2�( ��7�.�1�) �7�(�3�1�8�) �IÇt�5�0Çt
�;�.�+�;�;ÅÆ �3�(�1�4�.�3�) �4�(�1�8�.�1�) �3�(�1�5Çt

�4�!�{�f�J�& �4�(�1�9�.�0�) �2�(�9�.�1�) �4�(�2�0�.�0�)

�J�i�f�l�J �6�(�2�8�.�6�) �3�(�1�3�.�6�) �3�(�1�5�.�0�)

�.�'�i�\�\���m �±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

�f�o�l�I�C 子 �2�(�9�. ��) �2�(�9�1�) �2�(�1�0�.�0�)

wó�I�t�. 이0이 �±�0�.�0�) �0�(�0�.�0�)

�H�i�l�t 이0이 Çt�0�.�0�) α。이

·`�f�i�t�: �8�(�3�8�.�1�) �2�(�9�.�1�) �1�(�5�0�)

竹혐 Åì�0�.�0�) �±�0�0�) �0�(�0�0�)

k活 �1�1�(�5�2�.�4�)  ��(�2�2�.�7�) �8�(�4�0�0�)

–2�)�!�i�, �lÇt�4�7�.�6�) �3�(�1�3�.�6�) �1�4�(�7�0�.�0�)

���J�i �2�(�9�.�5�)  ��(�2�2�.�7�) �5�(�2�5�.�0�)

�1�1�1Çƒ[P �2�(�9  ��) �4�(�1�8�.�2�) �4�(�2�0�.�0�)

�/�1�t�-�l�i �2�(�9�.�5�) �3�(�1�3�.�6�) �2�(�1�0�.�0�)

�f�I�IÖ� �4�(�1�9�.�0�) �4�(�1�8�2�) �2�(�1�0�.�0�)

���!�t �0 �±�0�.�0�) �0 Çt�0�.�0�) �0 �±�0�.�0�)

u��J�t�I�J�� �1�4 �1�4�(�6�6�7�) �1�4 �1�5�(�6�8�.�2�) �1�0 �l�±�5�0�.�0�)

(건지황) �1�(�0�) �(�l�) �(�0�)

�J�t�l�J�iÅYv® �1�(�4�.�8�) �1�(�4�.�5�) �3 �3�(�0�.�0�)

zù�A�i�i �0 �±�0�0�) �0 Çt�0�.�0�) �0 �±�0�.�0�)

6육 �7�(�3�3�.�3�) �7�(�3�1�8�) �¸�3�0�0�)

�f�j�I�� �±�0�.�0�) �1�(�4�.�5�) �4�(�2�0�.�0�)

�l�t�� �±�0�.�0�) �1�(�4�.�5�) �5�(�2�5�0�)

웰;本쌓 甲약:本 ￥표本

雙名 太陰A 혔方 新定方 新�方
�N�=�2�9�(�%�)�. �N�=�I�8�(�%�)�U �N�=�2�6�(�%�)�U�.

��•€�� �1�7�(�5�8�.�6�) �9�(�5�0Çt �1�2�(�4�6�.�2�)

�i�i�.Ts[P �1�5�(�5�1�.�7�) �8�(�4�4�.�4�) �±�2�3�.�1�)

�혐홍 �±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

�I�I�I€Z �6�(�2�0�.�7�) �4�(�2�2�.�2�)  ��(�1�9�.�2�)

*농뺏 �1�8�(�6�2�.�1�) �1�1�(�6�1�.�1�) �1�2�(�4�6�.�2�)

�l�j�oÉç �1�(�3�.�4�) �1�(�5�.�6�) �1�(�3�.�8�)

�EÂt�i�f 1섬 �7�(�2�4�.�1�) �1�1�.�1�)®4 �6�(�2�3�.�1�)

�!�I�i�.¬q�; �1�9�(Å|�.�5�) �1�1�(�6�1�.�1�) �l�±�3�8�.�5�)

�!�!�t�I�D�C �8�(�2�7�.�6�) �6�(�3�3�.�3�) �2�(�7�.�7�)

�1�f���1�I�R ��Æ� �8�(�2�7�.�6�) �2�(�1�1�.�1 �) �3�(�1�1�.�5�)

天門양 �lÇt�3�4�.�4�) �5�(�2�7�.�8�) �4�(�1�5�.�4�)

�i�tÕÝ �2�(�6�.�9�) �2�(�1�1�.�1 �) �1�(�3�.�8�)

훌띠皮 �±�0�.�0�) Çt�0�.�0�) α。이

흙仁 �1�4�(�4�8�.�3�) �6�(�3�3�.�3�) �±�2�3�.�1�)

�I�i×I �8�(�2�7�.�6�) �4�(�2�2�.�2�) �8�(�3�0�.�7�)

훌��花 �1�(�3�.�4�) �2�(�1�1�.�1 �) �1�(�3�.�8�)

i훌ι、 �5�(�1�7�.�2�) �3�(�1�6�.�7�) �4�(�1�5�.�4�)

�t�������:�Jv® �2�(�6�.�9�) �2�(�1�1�.�1 �) �1�(�3�.�8�)

g용金 �±�0�.�0�) α。이 �±�0�.�0�)

 �����0� �±�0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 �±�0�.�0�)

i훌肉 �3 �3�(�1�0�.�3�) �2 �1�1�.�1�)®4 �1�(�3�.�8�)

¹Ž�L�.�H�= �1�6 �6�(�2�0�.�7�) �0 �±�0�.�0�) �7 �7�(�2�6�.�9�)

白果 �1�(�3�.�4�) �3 �3�(�1�6�.�6�) �1�(�3�.�8�)

黃및i �4 �7�(�2�4�.�1�3�) �3 �3�(�1�6�.�6�) �0 �6�(�2�3�1�)

(건융) �(�3�) �(�0�) (ω

�f�i�r�;×) �1�(�3�.�4�) �1�(�5�.�6�) �1�(�3�.�8�)

g￥훈 �2�(�6�.�9�) �1�(�5�.�6�) �3�(�1�1�.�5�)

大값 �1�1�(�3�7�.�9�) �5�(�2�7�.�8�) �5�(�1�9�.�2�)

�- 박싱식 「훌武�]�I 뼈 찢性없」에 대한 쩌 �.�.�.�1�1�.�-

표 �6�. �r
훌武遺

�*
훌 훌↑효 �:�!�X�J 어 �| 나타난 少陽 �A�i�! 物의 �f훗用 쨌

度表

�6↓、陽 �A뿔 �2�7 없 �)

�. �: 한本卷 少陽 �A�� 方의 잃方 �2�1 方을 기준으로 하였다�.
�.�. �: 東뽑끓世保元 甲午本 少陽�A 新定方 �1�9 方과 �1�3�u 味 �)�j �3方

을 더한 것올 기준으로 하였다
… �: 東뽑끓世保元 후표本 少陽�A 新定方 �l�7 方과 �b�U�* 方 �3方

올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�.

표 �7�. �r 훌武 �i훌협 聚性 �:�!�X�J 어 �l 나타난 太陰�A 훌物의 �f훗用 頻

度表

太陰 �A햇
�(�2�7�� 흉�j

�. �: 후本훌 太陰 �A 聚方의 處方 �2�9 方을 기준으로 하였다

�.�* �: 束톨용함훌世保元 甲午本 太陰 �A 新定方 �1�7�;�1 과 �1�3�u�* 方 �l�)�J
올 더한 것올 기준으혹 하였다 �.

�.�.�. �. 束쩔뚫世保元 辛표本 太陰�A 新定方 �2�4 方과 �b�u 味方 �2方

올 더한 것올 기준으로 하였다 �.

�- �2�3 �-



�- 사상채짙의학회지 재 �1�3 권 채 �2호때 �1 �-

�5�. �r東武遺휘훌 훌性짧」 의 훌홈와 홉述時期의 推

훌
�1�) �r

훌武�i�t 뼈 쫓性없」는훌武의 훌作이다�.
�r
東武펴梅 藥性歌」를 전하고 있는 文廠에 따라

藥物의 種類나 藥性歌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고 �,
또한 �r東武 �i파鎬 영훌性歌」의藥物 中에는 東武의 新

定方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약물도 있으며 �, 더

불어 新定方에서 자주 사용되는 藥틀이 �r東武펴鎬

藥性歌」에는설명되지 않으며 �, 體質이 분명한 약이

다른 體質 藥으로 셜명되는 둥
�r
東武遺鎬 藥性歌」

가 東武의 著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도 있

다�.
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

�r
東武파鎬 藥性歌」는東

武의 著作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다�. 첫째 �, 藥

性歌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文짧에서 �*�j�����j�f�i 鎬라고

하고 었다는 점이다 �. 둘째 �, 體質딩 �I�J로 구별하여 藥性

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�- 셋째 藥物 하나 하나를

중심으로 藥性을 설명하던 많存의 藥性歌와는 다르

게 �, 한가지 혹은 �2�-�4 가지 藥物올 같은 藥性을 발휘

하는 藥으로 셜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�. 넷째 �r

東파펴鎬 藥�t�'�£ 歌」는 四象 �A의 廳局大 �I�J 、 特性올 바

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�. 예를 들어 少陰 �A
藥性歌는

“ �A흉 補牌和牌”둥과 같이 모두 牌를 중심

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�, 少陰�A이 齊大牌小하다는 바

탕위에서 작성된 것이다 �. 즉 少陰 �A의 根本 條件인

保命之主 �7�0�) 를 어떻게 維持 � 保全하여 건강한 삶을

유지하느냐에 중심올 두고 樂物에 따른 차이를 설

명하고 있다 �. 이와 같이 偏小 �Z짧을 중심으로 少陽

�A은 협�, 太陰 �A은 師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�.
결국 �r 東武遺縮 藥性歌」는四象�A 짧理를 전제로

하고 藥物의 效能올 體質別로 區分하여 쉽게 이해

될 수 있게 작성한 것으로 흩�'�I�N 의 藥性歌와는 그 형

식이 매우 독특하다 �. 이와 같은 論理의 전개는 東武

가 아니고서는 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�, 全體的

인 內容의 構成이나 說明되는 用語를 보면 이 �r 東武

遺鎬 藥性歌」는東武의 著作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

다 �.

�7�0�) 保命之主는 �r 東톨흩습世保元ι 甲午本에 나오는 말로
少陰人은 陽훌之氣 保命之 �.�:�t�. 少陽 �A은 陰情 �Z氣
保命之主 �, 太陰 �A은 呼散之 �i�i�; 保命之호 �, 太陽 �A은
吸聚之월 保命之主라 하였다 �.

�2�) 훌述時뼈의 推훌

『東짧훌훌世保元』올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 �r
東武

遺鎬 藥性歌」는틀린 접이 많다
�r
東武펴鎬 藥性歌」

의 藥物 중에는 妙驚과 같이 『東혈훌훌世保元ι新 ��
거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藥物도 있으며 �, 더불
어 �r�* 협등풍뻗 �:保 �:�7�C�J 新定方에서 자주 사용되는 훌根

升따 白표와 같은 藥들이
�r
東武펴짧 藥性歌」에는

그 藥性이 설명되지 않으며 �, 朱妙와 같이 少陽�A 약

이 분명한 약이 太陰 �A 藥으로 설명되는 둥
�r
東武펴

펌 藥性歌」가四흉뽑學의 理論에 명확히 부합하지

않는 것이 있다�.�( 표 �8�)�.

그러나 『東醫휩世�保元ι도東武가 여러 해를 거치

면서 접차적으로 完成해 나간 짧폼임을 빼쫓하면�r�.
�}�,�R�J�l�t�J�i�! 힘 藥性歌」가『東짧뚫世保元」과일치하지 않

을 수도 있다 �. 즉 �r 東武펴鎬 藥性歌」가「東醫옳�t센�:保
元』과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東화가 四옳人

病證論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쓰여진 著述로 보연

理解가 된다 �.

따라서
�r
東파펴縮 藥性歌」의著述 時期는 다음과

같이 추정할 수 있다
�r
東武펴鎬 聚性歌」에서 �1�t 草

나 정藥이 少陰 �A의 藥으로 분명히 설명되고 있는

것으로 보아 �,�i�t 헐-나 헝藥이 太陽 �A에서 사용되고

있는 �f
草-本卷�J 보다는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�.

또한
�r
東武펴縮 樂性歌」에서黃폈이 웅용된 점이나

싫根 升歐 白�l�f�� 훌本 둥의 藥이 쓰여지지 않은 것을

보면 �, 熱多寒少없의 개념이 完成되기 전에 작성된

것이 틀림없음으로 『핏뽑옳앤.保元』太陰 �A 病證論

이 완성되어 가는 짧子年�(東파 �6�4 成�) 보다는 먼저 作

成된 것으로 보인다 �. 그러므로 �r�w�: 武펴鎬 藥�t�I�= 歌」의

꽁述 �B혼뼈를 추정하면 『東醫헐 �t엔���:�7�C�J 甲午本을 작

성하기 직전이나 그 무렵인 東파 나이 �5�0 중반�\�5�3�-�5�7

뚫 �)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�.

�- �2�4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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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식 �: �r�J�:�U 빼 훌양없」에 대한 쩌 �.�.�.�1�\�.�-

표 �8�. �r 훌武 �i�A 뿜 짧↑효�0�:�J 의 �� 物과 『東�.�:�t 世保元」 新호方

에 사용된 쫓物

�6�. �r束武遺積 쫓性歌」의 훌味解훌과 四훌톨흩훌

的 意훌훌
�r
東武退橋 藥 �t�'�4�: 歌」를 단순히 藥物의 效能이나 體

質에 適갑한 藥物올 區分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
�r 東표힘흉鎬 藥性歌」의 진정한 �,융‘味를 파악하기 어렵다 �.

�r �J�;�k�)�i�\�:�l 월鎬 藥性歌」는 各 體質에서 가장 腦렸파올

빼패하는 룹、味에서�, 少陰人에서는 人흉�, 白 �)�1�1�:�, 찢 �#

패를 중심으로 한 補牌를 �, 少陽 �A에서는 熟地黃 �, 山
�1�t 횟 �,�?�f�.�7�5 올 중심으로 한 補협올�,�j 、陰人에서는 짧

門장 �,�h 味 �T�, 암便�(沙縣�)을 중심으로 한 補師를 강

조하였다�. 이는 이제까지 뾰狀을 中心으로 藥物을

選擇하던 視월에서 �, 사랍�(�A�) 올 중심으로 體質別 弱

點올 補範�}는데 -次的目的올 두어 適應業物 뺑

擇하였으며 �}�j 홈�j構成에 있어서도 思考의 뺑換이 일

어난 것이다 �.
�r
東패遺鎬 藥性歌」에나타난 意味로 미루어 보건

데�, 냈武는 體質에 따라 가장 效果的이고 適切한 藥

物올 選擇하는데 �@훌質과 病 �f�i�E 올 함께 고려하는 段

階的 方 �'�f�l 올 꿇調한 것으로 볼 수 있다�. 첫째는 保

命之 �t 를 維持保숙하기 위한 方法으로 가장 基 �;�t 的

인 것부터 補�O和 �0�. 健�O樓 �0�. 固 �O�l�i�O 의 형식으

로 構成하고 �, 다음에 확보된 保命之추-를 충실하게
하기 위하여 氣의 方向올 調節하는 것이다 �. 즉 안으

로 지키거나�{밤�O비 �l 有內 �7 之力 �)�, 밖으로 뻗어내거나

�(밤 �O�r 띠有外揚之勢 �)�, 內外를 같이 保全 �(빠�O而有充足
內外之力�)하거나 하는 단계를 거쳐�, 기운이 흩어진

것을 고르게 하고 �(짧짜�O元 參 �f�f�i 섣調 �)�, 소모된 것올

거두어 들여�(錯符�O元 參 �f�l�i 섣調 �)�, 保命之수-를 완벽히
擁充하는 것이 四象方햄�j構 �J�/�X�. 의 훌件이며 體質病證

을 解決하는 ￥ �* 原則이라는 것이대표 �9�)�.

둘째는 確保된 �r�t 命之千를 바탕으로 앉病의 료狀

에 따라 藥物올 끼�l減 짧擇하는 것이다 �. 즉 病자이

精 �j神的인 面�(安 �(氣-時-神 �)�, 定�(뼈-志-意≫, 써體的인 뼈
�(溫써행-滋骨隨-開皮毛�)�,

1�용없�(�(�t�r�J�- ’結、-潤�)�a 갓 �)�, 表 �%의

除去〈解�O之衣 �!�f�3�)�, 더러운 기운올 씻어 내거니�{峰�O
之械氣 �)�, 바른 기운을 깨우는 것�(앓�O之힘氣�)�, 몹氣를

열어 음식을 먹게 하는 것�(開�O之몹氣 而消食 �i�l�l�i 食 �)

둥에서 문제가 생기변 體質에 따라 가장 適合한 藥

材를 選擇하는 것이 最획이라는 것이다 �. 나아가 重

짧이나 急證인 경우에도 體質에 따라 �!딱分하여 설

명하고 있다 �. 매우 맺 �I뢰하여 危重한 病은 附子나 石

쩔 �f�i�� 觸과 같은 元帥�Z藥으로 해결하고�(뚫�O元帥之
藥 能훌필途�O元 �l웰弱 �n�o 不能除外�{冷-熱�) �(冷-熱�)氣之�%
悔�O周 �I�i�l�i 能홉於몹 �Z四圍者 �)�, 아주 오래된 病은 쌓河

車나 輕 �r�o 훌￥香과 같은 藥으로 久病을 다스리 며 �(能

除�O之久病 �)�, 혹은 上下의 소통이 안되어 생기는 빼

格 結�8험 剩病과 같은 경우 �{適�O之�(빼格-結뼈-힘使≫ 도

體質에 따라 해결하는 藥도 區分된다는 것올 보여

준다�. 그러므로 東파는 危急짧아나 重險證에도 體質

病證에 따른 藥物 選뿔 基準-올 제시하고 있다�{표 �9�)

그러므로 �r
東武遺純 藥性歌」를없存의 藥性歌처럽

개별 藥物 ψ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�, 한 體質

內에서 藥物 比較로만 그쳐서도 곤란하다 �. �r�* 武펴
혐 藥性歌」는 少陰人 �, 少陽 �A�, 太陰 �A을 한꺼번에

두고 서로 비교하여 보연서 그 意味를 파악해야 하

며�, 뽑質에 適갑한 藥을 �(�&�&�� 섰 �I�J하는데 中心올 두어서

는 곤란하다 �.
결국 東武는 四象 �A의 保命之主를 確保하고 搬光

시키는데 가장 必須的인 藥부터 �, 諸般病證을 解決하

기 위하여 位狀의 輕重과 짧急、에따라 體質 �5�J�I�J 로 適

�- �2�5 �-



변호
영얻性몽t 少陰A� 少陽A뺏 太陰A쫓

Q:味解析
�0�»ÊT�-¿Q�-�I�D�P �(�2�7��ÕQ�) �(�2�7z.�) �(�mÖä
�f�l�t�i�O�,�f�{�J�O A훌 ���J�t�!�!�� 짧門융

�2 Pe�O�i�f�i�O 白끼i 山똥횟 N”Ts�-�7�-
保命之主의 維1#와保
쏘에 가장 ￥本的인 ��

�3 �fÖŒ�OzË�O ���i�:�t�lÁ¥ �-�m�.�;Ç” �l�i�P�'�" 保命Z主의 保쏘

�4 00而有內守之力 當양& ÅÈ�J�I�U 山홉§ 파 正혔를 �J�b�'�I�iQI

00而有外없之勢 川픔 �FÖÌ�r�o �t�5O¿ 保命之主에 바탕한 �I�f
하기 위한 g的

’
에서의 뱀質別

�6 :tf:O而有充足內外之力 �1³Ù�t�t 木i빼 예:짧
氣를 없充하기 위해 �i�'�: 햇과뺏性
�i�1�I�!ÇX �1�5T��<�1�t�- �. 降 �

�7 �$×a�t�i�:�Dl# ���f�f�i´�Š¿ µL�i�H�i ���f�tv® �:�f�i �7�j �I¾| 內 � 外)을 짧節하는 ��
�8 收敏O元 白정뺏 짧*입 黃혹

�9
[‰�(l#�-ÅU�l°´�i�l�f�l�) m香 黑킹훌fit R횟없t
定(맹-志-갚) ‘pe �fÕä���J �r�m�m€‰

�1�0 (溫肉행-滋월�團-00&’毛) 乾홈,肉효홉 건花,童� 天門장. �I�JÊh

�1�1 �(¿��-Éç�-¿��>�CÅÆ 製半휠,힘南꿇 �1�.�I�l��®P�e�. zù�M�f 혈白皮, 종,t‘ �J�t�\�A�!�!�:uÅ�l�i�E�(–ÜuÅµ0�)ÇD 해
�1�2 解O之表% �*Å‘�&ÿå���, Öè�1�.�1­4 �5�tm;�. 防없. �f�i���. ÖÌ�k���{�E 결하기 위해 1m減選뿔

�1�3 n￥O之따氣 挑仁,紅花 黃運, �I�l�JÖ�N†�- �;�g��Ç$�, 닫�없l역Hi 할수있는햇
病옆에 따라 �f�l�U

�1�4 h•�ONKh°�i�'�: ¬��f°|�t�, �=�-�cÆ3 �?ÖI�1�.�1�, ��¬��5 g썽쇼, 朱liP �"�"�.�'�V�J�<�'·­ÖÔÕX¬àÇ• 하

¾|�d�i�U™™�, ÀÝ���!�f�,u�W0ÕX�. �;Öè€‰�,×I�J�D�:�L�.
는 닙아J에서의

�I�S 閒O之업氣 而f입食i표食
木香,香附1- �J�t�!�!�)�i!‘v®�,zù�k�i�i 白핏. �I�I�iº‡

�!�I�QŒê�J�J�I�J 뺏과 찢§

性
얹。πCibz찢§能홉필�oπI1if

�1�6
행 mH、能除外〈冷-熱\)�(Q·�-�?�!�!�\�)

t민附子 �:�&�'�1ÿå �n×˜ÅÆ�Rl#�z�!�f�f�i �(�iœó�'�J�IÓ´�I�i�l�i�t�J�g�(�Xe¼·T�Z 렐흥업i이나 急짧에 ;흉F훌
써l뼈者 하는훗

�1�7 tJg除O之久病 g한河� *엎� 홈1ft
�1�8 �J�i�f�l�ONK�(•Üh<�-}P¿��-��×˜¹ú�) �豆 �t�tÖÌ 大짧

�- 사상혜짙의학회지 쩨 �1�3 권 채 �2효때 �1 �-

표 �9�. �r
훌武 �i�A 휩 훌↑효�:�I�X�J 의

�*
용括表

註 �1�) �r 꺼���i�i�t�� 짧 聚性歌�j 의 번호는 용켠가 연의상 임의로 월-인 것이다
갚 �2�) �r東 �i�i�t�i�i�i 짧 藥性훌�j�:�J�I�-�1�8 까지에 나타나는

‘�0 ’는 少陰 �A 쫓性훌�t 에서는 牌 �, 少陽�A 쫓性 �� 에서는 햄을 �, 太陰�A 훗性 �� 에서는
�B�i�� 룹 말한다‘

�i�f�f �3�) �r�*���; 월짧 �g훌性톨�k�J�9�, �1�0�, �1�1�, �1�8 에서 표현왼
‘ �(

�-�-�)
’는 少陰 �A�, 少陽 �A�, 太陰�A의 순서로 해당되는 혔함없를 말한다 �. 예를 들어

홉���j�>�'�f�i�$�: �1�8 은 ‘巴효�i없牌之關格 �,�i�t 홍 �i띠 �F￥ �z�k�6���, 大하 �i띠 �I�D�P 之빼�� ’융 말한다

삼 �4�) �r束武펴쩌 뺏-性톨�j�:�J�1�6 은 �f ↓ 陰 �/ ＼ �t힘附子의 ���t�t 과 少뼈 �A�:�f�i 합의 쫓싼을 설영한 것이고�, 太陰 �A�� 團에 대한 樂암은 별도로
‘ �� 짧 �m�B�i�P 元帥 �z�� �t�J�g�, 월 �i쪼 �{챔뼈之�% 而其功 �M�i�l�/ 之 �t엉附子 윈￥�z�:�f�i�¥�f 也’라 표현되어 었다

用되는 藥의 藥理와 藥함 -을 �r 東武펴鎬 껑훌性歌」를

通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�. 따라서 �r
東武遺鎬 藥

性歌」의 �;훌‘義는 東武가 四쫓 �A의 職理에 따른 藥物

의 效能을 설명하고 �, 體質病證을 따른 藥物의 適應

�1�J�E 올 중심으로 새롭게 處方을 制定하게 되는 理由

와 덤的�, 新定方의 構成 �l京理를 提供하는 東武의 初

期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�. 그러나 이러한 東武의

初期 藥理的 思考는 추후 臨�� 的 經驗이 홉훨되어

가면서 藥物의 選擇이나 藥性에 대한 認짧이 뺏化

되어 가므로 『東醫꿇世保元』의모든 新定方을 �r 핏

武遺鎬 졌훌性歌」에나타난 聚物과 藥性으로만 이해

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�.

�I�I�I�. 結 뚫

�r
東武遺鎬 藥性歌」에대한 훈味를 정확히 評價하

는 것이 四象聚物과 四象方빼에 대한 �%究의 흉優

資料로 뚫-要하다고생각하여 �, �r�*�� 週橋 聚性歌」로

알려진 四象藥件 꿇 �l껴法에 관한 資料調훌와 檢討를

�- �2�6 �-



�- 박성식 �r훌 �l�i�t�j�J�l�i�I 맺양없」 에 대한 �!�1�1�1�C �-

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�.

�I�. �r
東武펴鎬 藥性歌」는少陰 �A�. 少陽人 � 太陰 �A에
서 각각 �2�7 種의 藥物을 �1�8種의 藥性歌로 설명한

독특한 藥性 說 �l껴 �i�t 으로 東武의 홈作物이며 �, 著

述時빼는 『束體찮世保元」 甲午本을 작성하기 직

전이나 그 무렵인 束파 나이 �5�0중반�{�5�3�- �5�7 歲 �)에

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�.
�2�. �r東武펴鎬 藥性歌」의 內容은 北韓 保健省에서 발

행된 『東武�i월鎬」가 가장 原形에 가까운 것으로

보이며 �, �.�c�t�: 활內容은 四象�A의 小한 職服의 �R융弱
點을 �1�0솟로 適用되는 藥性올 說明한 것으로 保

命之主를 確保하는 樂物과 病료에 따라 選擇되는

藥物의 效能을 體質 �;�.�)�I�J 로 說明하고 있다 �.

�3�. �r
댔武遺橋 樂性歌」의�X효義는 四象 �/ ＼의 �$훌理에 따

라 적용되는 藥의 藥性과 �, 體質病證에 따라 新定

方을 制호하게 되는 理由와 덤的 및 新定方의 �#�I�i
成原 �E영를 알려주는 東武의 初期 생각이 나타난

것이라고 할 수 있다 �.
�4�. �r 東 ���t�J�R 鎬 藥性歌」에나타난 初빼 藥理觀은 추후

臨�J�;�R 的 經驗이 홉휩�"�� 되어 가면서 藥物의 選擇이나

藥性에 대한 認識이 變化되어 가므로 『東짧뚫世

保元』의 모든 新定方을
�r
東武펴鎬 藥�1�1 歌」에 나

타난 藥物과 藥性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

각한다 �.

따라서 �r 束武退樞 藥性歌」는各 藥物의 王治證을

說明하거나 體質別 適應藥物올 區分하는 틴的이 아

니라 東武는
�r
東파造鎬 藥↑�1���J 를 통하여 四象 �A의

保命之主를 �h휴保하고 搬充시키는데 가장 必須‘的인

藥부터 �, �I洛股해證올 解 �8�t 하기 위하여 효狀의 輕重과

짧急에 따라 體質 別로 適用되는 藥의 藥性을 說明

한 것으로 四象方험�j 構成의 原理를 �t�B 握하게 하는

端績를 提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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